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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久히 흐르는 昭陽江의 源流와 世界의 名山 雪f륙이 

울안에 자리잡은 훌훌歸君8은 우리의 永遠한 보금자리 이며， 

先祖들이 지켜온 淳朴한 人情파 美風良%올 이어 받아 

륨實된 삶을 營薦하여 뜻과 기를 모아 이 고장을 더욱 

알뜰허 가꾸고 다듬어 子孫萬代에 길이 傳하고자 이 憲

章을 마련하여 가슴에 새 긴다. 

O 우리 都民은 

鄭土防衛와 地域發展을 짧하여 하냐로 뭉친다. 

O 우리 那民은 

法파 몫序를、 잘 지키는 文化人이 된다. 

O 우리 都民은 

自然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精誠으로 保存한다. 

O 우리 都民은 

웃어른올 悲敬하고 어 런이를 사랑하고 善導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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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땀 華

@ 훌훌歸都은 太古 銷國의 땅으로 高句麗때에는 짧足떻〔홈足) 또는 鳥斯回라고 불 

러왔으며 當時의 所在地는 瑞興里에 두었다. 

@ 新羅 휩興王때에 江原道 地域이 新羅의 領士에 屬하게 된 후 新羅 善德王 6 年

C 637) 에 軍事上의 要地로 牛首)‘|、IC 春 JII) 에 軍主〔軍政長官)를 두어 다스렸는 

데 이때 本那은 牛首꺼‘| 관할 楊麗쯤ß C 지금의 楊口 )의 屬멍으로 ，훌홈§떻이라 改

稱하였다. 

@ 高麗때 지 금의 癡歸로 改稱하고 처 음에 는 春)+1 C 春川 ) 에 屬하였 다가 後에 V뿜陽 

에 屬했￡며 泰讓I 元年 (1 389) 鳳으로 昇格 , 藍務를 두었다. 

@ 李朝太宗 13 年 原의 所在를 嚴歸面으로 옮기고 高宗 32 年(1895) 春川留守都이 

春川府로 昇格하면서 同 5 月에 動令 第 98 號로 春川府에 예속한 廳歸멍으로 됨. 

@ 1896 年 動令 第 35 號로 府가 폐지되고 江原道로 되연서 홉홉홈용都으로 됨 

@ 1945 年 8月 15 日 解放과 同時에 38 線을 境界로 兩斷되면서 嚴牌面 -部와 

顧廣面 -部 北面 瑞和面이 共훌治下에 플어가고 南面，內面 顧흩혔面 -部가 洪

川郵에 編入

@ 1954 年 2 月 20 日 農民收復令으로 住民이 入住하자 美 8 軍으로부터 軍政 實施

@ 1954 年 10 月 21 日 法律 第 350 號 收復地域 臨時擔置法 施行에 따라 同年 11 月 17日

行政權 移讓으로 內面운 영t川都으로， 楊口那 玄安面을 廣簡郵으로 洪川都에 編入

되 었던 新南面을 홉했R홉휩8 南面으로 還元 , 過去의 行政區域으로 復훌 

@ 1963 年 1 月 1 日 法律 第 1178 號로 홍安面을 瑞和面에 統合하여 죠面을 관할 

@ 1973 年 7 月 1 日 大純領令 第 654 號에 의거 行政區域을 개편 瑞和面 X安을楊口 

都 東面으로 嚴짧郞 南面 두무리룰 楊口都 南面으로， 楊口郵 南面 上.下水內里를 

廠簡那 南面으로 , 洪川都 內面 美山里를 顧훌훌面으로 , 春城郵 北山面 水山里를 廠

關都 南面으로 編入시켰으며 

@ 1979 年 5月 1 日 大統領令 第 9409 號 數簡面이 둠으로 昇格， 1 몹 4 面 2 出張所

41 里 〔行政里 84) 를 관할 

@ 1983 年 1 月 10 日 大統領令 第 11027 號에 의거 顧廣面 上南 出張所를 上南面￡

로 昇格，顧嚴面 上南 1 ， 2 ， 3 里 下南 1 , 2 , 3 里 美山 1， 2 里와 南面 金富 1 ， 2 里를 

編入시켜 現在 1 둠 5 面 1 出張所 41 里〔行政里 84 )를 관할하고 있음. 



〔연협요약) 

年 代

63 7. 

1389. 

1896. 8. 4 

1945. 8.15 

1954. 2.20 

1954. 10.21 

1963. 1. 1 

1973. 7. 1 

1979. 5. 1 

1983. 2.15 

都I톨位置 : 홉혈簡都 홉혈嚴 물 上東里 349 -6 

7fr 혹호 

O 牛首州 관할 

O 陳簡멀으로 昇格

O 흩훌歸都￡로 昇格

O 解放과 同時에 흩용簡面 一部， 顧廠面 -部， 北面 ，瑞和面이 

共훌治下에 들어 가고 南面， 內面 , 廠簡面 一部가 없111都에 

編入

O 美軍政 實施

O 法律 第350 號로 內面윤 洪川都， 옳口都， 玄安面을 傑簡都，

洪川都 新南面을 훌훌簡都으로 還元

O 法律第 1178 號로 玄安面을 瑞和面에 統合

O 大統領令 第 654 號로 瑞和面家安을 옳口都 東面으로，陳 

簡都 南面 두우리를 錫口都 南面으로， 옳口都 南面 上，下

水內里를 활關都 南面으로 , 향川都 內面 美山里를 顧훌 

面으로 春城都 北山面 水山里를 홉훌움홈都 南面으로 編入

O 大統領令 第 9409 號로 홉簡面이 둠으로 昇格

O 大統題令 第 11027 號로 顧훌面 上南出張所가 上南面으」료 昇格



·‘언제갈이남박만들기’ 

·제 7 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우수상 입상 

.1989. 9. 9(동해시) 

군민의 날 ‘합강문화제’축제 행 

사에서 ‘언제갈이남박만틀기’를 재 

현하는과정 

‘ 、

口 89 향토민속예술발굴 

• 인제 갈이남박만들기 재현 과정 



o 내고장 민요 ‘인제렛목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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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숨결이요 민족의 노래인 

중한 ‘인제 멧목아리 랑’으로 제 2 회 

국 8 도아리 랑축제 행사에 참가하여 

은감사패 

• 일시 : 1989. 6. 10. 

제 2 회 전국 8 도아리랑축제행 

사에 참가하여 ‘인제엣목아리랑’ 

을 부르는 장면(좌로부터 : 김연 

규씨， 박해순씨，최종옥씨， 박춘 

매씨) 

• 일시 : 198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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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문 

• 단오제 민속놀이대회(그네) 

.장소 : 인제읍 노인회 

• 일시 : 1989. 6. 8. 

·홍보강연 

·장소:언제문화관 

·강사:향토출신 박석균씨 

• 일시 : 1989. 7. 28. 

화 보 

•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 

(인제 갤61 남박 만들기) 

.장소:통해시 

• 일시 : 1989. 9. 8-9. 9. 

·내고장문화논단 

·장소:인제문화관 

• 일시 : 1989. 7. 21 



’89 문화사업화보 

• 향토예찬 글짓기대회 시상 

·장소:인제문화관 

• 일시 : 1989. 9. 27. 

·향토사료 전시실 개관 

• 장소 : 인제 문화관(2층) 

• 일시 : 1989. 10. 25. 

• 미술 그리기대회 입선작품 전시 

.장소:인제문화관 

• 일시 : 198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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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상 시상 

·장소:언제문화관 

• 일시 : 1989. 10. 25. 

• 향토예술단체기재 구입전수 

.장소:인제문화관 

• 일시 : 1989. 12. 14. 

사 업 화 보 

·효행자 표창 

·장소:인제문화관 

• 일시 : 1989. 10. 25. 

삭 숭 
l 새 찌 선 언 

1,+ 얀 >1 찌 
‘ A 앵상시장 
l 운 't 상시상 
"-，YI:H상4Jl냉웅행 

" ~ 찌 인 샤 
! 찌 씩 

·시국강연 

·장소:인제문화관 

·강사:한국홍보연구소장，주준수 

• 일시 : 1989. 11. 4 



’89 문화사업화보 

·농악놀이 

·장소 : 인제읍 노인회 
_ 01 >1 • 'OQO &; Q 

·향토사연구발표회 

.장소:세종문화회관 

• 일시 : 1989. 12. 8-12. 9. 

·윷놀이대회 

• 장소 : 인제읍 노인회관 

• 일시 : 198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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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刊購

鄭土文化의 表象으로 

인제문화원장 高 明 國

“민족의 긍지와 文化의 깊이 

를 찾아나가려는 의지는 바로 

우리의 정신을 살찌우는 길이 

라 믿으며 인제문화원은 이 작 

업을 계속 전개하여야 

지난 86년 獅土誌로 우리 고장의 文化面

을 記述하여온 y嚴路文化誌가 해를 거듭하면 

서 紙敵 四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發刊되어 온 憐짧文化誌가 생김 

새도 초라한 것 같았고， 속알맹이도 成熟하 

게 品位를 갖추지 못한 점을 陳灌스럽게 생 

각합니다. 

다만， 내 고장의 傳統文化와 時代的으로 

創出되는 이모저모의 服을 이어가는데 輯福

을 잡아주고， 故椰을 멀리하고 있는 出獅A

에게 獅土의 消息、을 전해주며， 먼 後世代에 

가서 再照明될 수 있는 記錄올 남기기 위하 

여 김命感을 갖고 계속 발간하고 있는 점 많 

은 理解를 구하는 바입니다. 차제에 本誌가 

地域文化의 獅土誌、로서 알찬 內容을 담고 

地域間의 文化交流와 홍보매체가 될 수 있 

도록 끊임없는 指導펀달을 바라오며 獅土文

化 진홍사업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아무쪼록 本 熾歸文化 4집이 더욱 사랑을 

받고 發刊을 거듭함으로써 우리 고장 文化

精神의 表象으로 빛내줄 것을 析願하면서 

貴重한 玉鎬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勞苦에 

對하여 률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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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특 집 

언제군 농엽의 나아가야 할 방향 

1. 서 론 

인제군의 농업을 타지역과 비교하여 보면 

많이 낙후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남쪽 지방 

의 농민들은 한 겨울에도 일을 하고 돈벌이 

를 하고 있지만， 우리 농민들은 강건너 불보 

듯 쳐다보고만 있다. 우리도 남쪽 지방처럼 

시설을 갖추고 겨울동안 농작물을 생산할 

수도 있지만 연료비 동으로 인하여 경쟁력 

에서 뒤떨어져 불리하다. 

인제군의 지형적， 기후적 특성을 개략적으 

로 살펴보면 총면적 1 ，937.21배 가운데 약 

90%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고 군내 소재한 

봉(고산)은 800m 이상의 것이 208개봉으로 
강원도 전체의 20%에 해당된다. 농업용수 

또한 고산 계곡수로 농작물이 필요로하는 

수온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기후조건도 타 

지역에 비하여 한냉한 편이며 특히 한계 • 
용대지역은 영동 북부 산간지역의 북동기류 

를 받아 눈이 많이 오고 겨울이 긴 편이다. 

무상일수는 평균 173일로， 쉽게 말하면 작물 

이 생육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지역보다도 

짧으며 경지분포도 평지가 적고 대부분 비 

탈밭으로 되어있어 기계화 영농에 불리한 
지역이다. 이런 가운데 재배작물 마저 단순 

하여 수도작물 기본으로 하여 여름철 무， 배 

추와 옥수수， 감자， 약초 둥이 대부분의 면적 

을 차지하고 있다. 몇 년간의 이들 작물들의 

소득을 살펴볼 때 여름 무， 배추는 투기성 

작물이 되 어 버 렸고 다른 작물들의 lOa당 

소득은 옥수수 196천원， 감자 250천원， 콩 

110천원 정도로 이런 작물의 단작만으로는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부 

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고장의 기후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인제군 농촌지도소 소장 성 봉 제 

작목개발을 위하여 ’88년 부터 개발이 미홉 

한 화훼분야 특히 절화재배 방향으로 시험 

재배를 시작， ’89년에는 몇 농가에 시험보급 

한 결과 일반 작물에 비해 5-6배의 높은 

소득을 가져왔다. 이를 토대로 우리고장에 

알맞은 작목과 작형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 

하고자 한다. 

II. 알맞은 화종과 작형 

가.화 종 

화훼를 크게 분류하면 학자ι“l 따라 다르 

겠지만 절화류， 분식물류， 초화류， 난류 퉁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화병에 꽂거나 꽃바구니， 화환둥을 꾸미기 

에 적합한 화종을 재배， 적당한 크기와 단을 

지어 판매하는 절화류， 꽃이나 잎을 관상할 

목적으로 묘를 길러 분에 옮겨 판매하는 분 

식물류， 화단·꽃상자 동 일정한 장소를 피 

복 군락을 형성 꽃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이는 초종으로 대개 1년생이 대부분인데 

이를 초화류라하며， 난을 통럴어 난류라 한 

다. 

우리 지방은 서울 시장으로 부터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수송력이 떨어지는 

분식물류 재배는 곤란하고， 초화류 역시 그 

지역에서 소모되는 량에 한해서는 대부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하여 판매하기에 

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우리 지역에 알맞는 절화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절화류는 다시 1년초， 숙근초， 구근류， 화 

목류로 나눈다. 1년초에서는 적합한 화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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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없고 숙근초인 거베라， 국화， 안개초， 구근류 
의 글라디올러스， 나리류， 화목류의 장미률 
적합한 화종으로 꼽올 수 있다. 그외에도 여 
러가지 화종이 있으나 처음 시작하는 농민 
들로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우선 
용도， 일장 관리가 쉬운 화종부터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작 형 

작형에는 난방 서셜올 갖추고 전생육 기 
간을 시설 내에서 재배하는 촉성재배， 생육 
기간의 절반 정도 가온 시설 속에서 재배하 
는 촉성재배， 노지재배보다 빨리 수확할 수 
있는 반촉성 재배， 온상 육묘하여 노지재배 
하는 조숙재배 그리고 노지재배(보통재배)， 
억제재배로 나누는데 근간에는 고냉지를 활 
용한 억제재배가 강원도의 고냉지역을 중심 
으로 성행되고 있다. 우리 지방에 가놓한 작 
형은 조숙재배， 노지재배， 억제재배가 적합하 
지만 남부 지방과의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주요 화종별 억제 재배 작형 

억제재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훼 뿐만 아니라， 양채류， 과채류도 관광 

철올 겨냥한 재배라든가， 납부 지방과 경합 
이 안되는 시기， 즉 단경기에 출하할 수 있 
는 작형이 앞으로 농업소득을 올리는데 절 
실히 필요한 작형이다. 남부지방도 억제재배 
가 성행하고 있지만 납부 지방의 억제 형태 
는 8-9월 파종(정식)， 10-12월올 가온하여 
하우스내에서 수확하는 작형이므로 우리는 
고운다습한 시기를 지나 8-10월 사이에 출 
하 하는 억제형이 알맞다고 할 수 있다. 

’89 농촌지도소에서 시험재배한 오이 억제 
비가림재배도 초년도 이었지만 비닐하우스 
를 이용 8-9월에 출하하는 작형올 선택 평 
당 6，200원， 10a당 1 ，860천원의 소득을 가져 
왔다. 이를 더 개선하면 평당 10，000원꼴의 
소득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올 것으로 믿는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요 파종별 억채재배 

작형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끓편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r、 [ • 봄파종 
거 베 라 

。 - 가을파종 

• 묘재배 

Å-I--Á 
국화 • -. 국 화 

• 안개꽃 
안 개 꽃 

。 글라디올러〈 
글라디올러스 

장nr --백 합r류 o 백 합류(나리) 

장 미 -• 
※ 。 파종 A 삽목 디 가식 • 정식 

m.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지방에 
적합한 고소득 작목으로 화훼 절화재배를 
추천하였으나 전 농가， 전 필지를 화훼재배 
로 전환할 수는 없다. 기폰 재배중인 작목은 
안전한 타 작목과 안배 재배를 하고 작형조 
절， 단지조성， 계약재배 방향으로 추진해 나 
가야 할 것이고， 생산보다는 출하에 더 중점 
을 두어야 한다. 화훼는 예전에는 취미위주 

口 수확 

로 재배되어 오다가 ’86아시안게임， ’88올림 
픽을 치루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수출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화훼 

면적 증가로 인한 가격폭락 문제는 우선 작 
목을 선택 작목반을 구성 정착해 나간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농업소득만으 
로 농가 소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외 소득원 개발에도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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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 집 

인제군 장학재단 
설립에 즈음하여 

인제군 장학재단 이사장 이 승 호 

(89. 4. 26 인제군민들이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회의 장면) 

태고이래 강원도의 산골이라고 하먼 인제 

를 첫 손가락에 팝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 고장 인제는 전체 면적 1937 
빼의 나라안에 제일가는 방대한 면적을 갖 

고있는 산수가 수려한 곳이다. 

국립공원 설악산의 60% 이상을 인제가 
점하고 있으며 국내최대의 다목적햄인 소양 

호의 최상류 지역으로 문자 그대로 산자수 

명한 고장이요， 비하하여 평하면 산과 물 뿐 

이며 농경지는 4% 남짓한 적은 면적이며 
인구도 적고 공장도 없으며 소득원이 극히 

단조로운 곳으로 주민소득도 낮은 편이나， 4 

만 3천여명이 옹기종기 이웃하여 사는 인심 

이 매우 순후한 곳이다. 

이제 이곳에 모든 주민이 큰 뜻을 함께모 

아 참으로 더불어사는 지혜를 모으니， 바로 

넉넉한 곳에 사는 이들이 놀라는 인제장학 

재단이 그 빛을 보게 되었다. “돗이 있는 곳 

에 길이 있다”는 명구가 생각난다. 비록 넉 

넉지 못하고 호기롭게 살 형편도 아닌 분들 

이 정성들여 만들어낸 장학재단 이기에 그 

빛은 더욱 찬연하고 향기 그옥한 것이다. 

물질문명이 발전한 곳일수록 인심이 각박 

하고， 우리라는 둘레보다 나라는 개인을 앞 

세우고， 먼 훗날을 기약하기보다 목전의 소 

리에 급급하며 이웃을 의식치않고 허장성세 

로 과소비풍조나 조장하는 자들이 세상을 

판치는 세태에 이루어진 장학재단 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오랜 가난 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이가 많아도 학문의 길이 순탄치 못하 

고 가르치려하는 부모가 있어도 학자금이 

부담스러워 상급학교 진학이 여의치못한 이 

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 

뜻있는 이들이 모이면 걱정은 하면서도 

그 뜻을 펴지 못하던 중에 89년 원단에 부 

임한 고제현 군수님이 가난과 낙후를 벗는 

첩경은 장차 애향의 중심이 될 인재육성임 

을 강조하여 많은 유지들의 호응을 얻게 되 

었으며， 인제군 장학재단설립에 뜻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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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군 장학재단 설럽에 즈음하여 

하는 60여명이 4월하순 1차회동하여 설립준 

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인당 1백만원 이상 

을 출연키로 하여 장학금을 모금토록 하였 

으며， 직업이나 빈부의 격차를 초월하여 모 

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당초목표액을 

웃도는 1억 2천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7월 

28일 인제군 장학재단 설립 총회를 개최하 

고， 15명의 이사진올 구성하여 강원도 교육 

위원회의 장학재단 인가를 얻게 되었다. 

특히， 이국한동지와 설악생수의 협조를 얻 

어 장학재단설립의 취지를 비석에 새겨 군 

청 정원에 세우고， 89년도 합강문화제와 때 

를 같이 하여 제막을 보게되니 이 또한 감사 

한 일 중의 하나이다. 

이제 재능이 있으나 학자금이 문제되는 

중· 고퉁학생및 대학생에게 90년도부터 장 

학재단 수익금중 약 1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 것은 인제군민 모두의 기쁨이 

요，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눈물겹도록 감사한 것은 고제현 군 

수를 비롯하여 이곳 각급기관장님께서 헌신 

적으로 참여하여 주셨으며，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 소규모의 영농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 무보수로 마을일에 앞장서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영세상인 퉁 실로 인재육성에 

돗을 같이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 

린다. 

더욱이 관내 각급학교 교장단， 군청의 과 

장단， 계장단 그리고 기사회의 참여는 애향 

의 본보기요 인제읍의 이장단의 참여는 주 

민들의 귀감이었으며， 언행올 함께하지 못하 

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쾌거라 하지 않 

올수없다. 

또한 사사로운 어려움 모두를 접어두고 

흔쾌히 동참하여주신 모든 분들의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제 인제군 장학회는 어려운 산고끝에 

태어난 신출나기에 불과하다. 앞으로 군민모 

두가 정성의 크고 작음에 구애받지 않고 동 

참하여 더욱 키우고 가다듬어 목적한대로 

우리의 후배들이 더욱 깊고 높은 학문의 길 

올 열어주는 동대의 역할을 해야겠다. 

비록 가난한 고장에서 적은 재원으로 시 

작하는 장학재단이지만， 앞으로 이 고장을 

지켜나갈 새로운 인재들이 더욱 활기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 더욱 값진 일이 

요 이처럼 기쁜 일도 많지 않을 듯하다. 

아무쪼록， 우리 인제군민의 장학재단이 인 

재육성에 크게 이바지 하며 더불어 크게 발 

전하길 간절히 기원한다. 

장학재단 설렵에 참여하신 분 

추진위원장:이승호 
위원(인제읍) : 간제남， 김광열， 김남훈， 김승수， 김용생， 남상묵， 박봉문， 박삼래， 박수명， 박해순， 박행 

순， 방효정， 서용문， 안종우， 엄채용， 오수구， 윤종묵， 이기호， 이동수， 이명철， 이재화， 

임복수， 장통순， 전광규， 전병준， 전상규， 정재학， 조규호， 조태지， 차성근， 최동균， 최병 
열， 최영환， 최종해， 한기복， 한병희， 함태봉， 함홍수. 

(남 면) : 문종만， 민효식， 심재영， 오흥인， 위창섭， 이국한， 이기우， 정운회， 조창구， 최원태. 
(북 면) : 고질용， 박수영， 박승태， 박해수， 신대식， 심종기， 원현성， 이우현， 이창락， 이형락， 최영 

회. 

(기린면) : 김선자， 김용훈， 검응수， 변완기. 
(서화면) : 김용학， 심상우， 한경원， 한의통. 
(상남면) : 김용기， 박완영， 엄규완， 장석주. 

: 국회의원 이민섭， 교육장 외 교장단， 부군수 외 실과소장， 읍면장， 군청계장단， 군청기 

사회， 인제읍리장단， 설악회， 강원포장(妹)金相弼， 대건사(合)김대식， 삼우산업(珠)李經 

章， 장일식품(:1*)정두익， 설악음료(林)金홈植， 세경건설(妹)조덕준， 신우건설(:1'朱)권태 

호， 일우공영(:1*)조용하， 태광건설(妹)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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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군 장학재단 설립에 즈음하여 

인제군 장학재단 설립 기념비(제막식 : 89. 9. 16) 

짧옳歸촬B 雙學財團 設立記念韓
꿈과 希望의 故鄭 홉훌觸여 

솔바람 향기로운 雪歡의 漢씁마다 싱싱한 얼굴로 오랜 침묵의 잠을 깨우며 

쏟아지는 아침해를 보라! 

속삭이듯 재잘거리며 어루만지듯 훌양路뜸을 휘감아 한핏줄 한몸이 되는 合江

亨에 나가 해 기울여 보라. 

아름답고 健康한 憐歸， 豊廳로운 훌훌짧를 만드는 길은 홉짧를 어버이로 삼고 

함께 살 젊은이를 養成하는 일， 이는 廣歸A에게 願與된 하늘의 命令이며 자랑 

스런 義務， 여기 憐路의 꿈과 希望을 심는 榮學의 삽질올 시작하노라 • 

• 짧의 아들 딸이여 兄弟빼妹여 來日의 흩훌짧인이여 자랑스런 조국의 未來를 

위해 열심히 배우고 일하라. 그리하여， 太白을 넘고 東海를 건너 世界속에 우뚝 

서 라. 오 꿈과 希望의 故椰 흩#짧여 雪歡과 함께 永遠하여 라. 

1989年 9月 10 日

훌쌓g꿇훌f5守 高 濟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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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향토사 

뽑옳R帝t也方의 i잡휴올 j풍察 

本那의 建置治章을 보면 衛滿朝蘇이 亡하 

고 樂浪이 번성하던 中期以後에 「箱」이라고 

하는 部族國家가 있었다고 전한다 r箱」字는 

오랑캐 맥자로 漢族이 아세아 大陸 中原올 

차지하고 勢를 떨치던 時代 그의 邊方民族

을 얄잡아 보는 뜻에서 四훗-東훗， 南蠻， 西

衣(서융)， 北짜(북적) 一라고 뿜下시켜 불렀 

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漢族과 異民族올 

구별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일 것이며 韓

族이 차차 文化를 발전시켜 오면서 自他가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변천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當時에는 歷史를 記錄으로 남기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의 추적은 어렵다. 

三國史記의 地理志를 보면 江頂道 地方의 

각 고올 이름이 모두 고구려 당시의 來歷부 

터 記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강원도의 古

代史는 고구려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아 「동국여지숭람」에 기록된 내용 

올 考察해 보기로 한다. 

本來 고구려에서는 獨1足縣主 또는 烏斯回

라 하였으며 신라때에는 細歸縣으로 고쳐 

楊麗那(지금의 揚口那)의 領縣으로 하였다. 

고려에서는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春川의 

屬縣으로 하였다가 뒤에 進陽의 屬縣으로 

하였으며 暴讓王 元年(1389)에는 흩능務를 두 

었다. 本朝에서는 太宗 13年(1413)에는 通例

에 따라 縣藍으로 고쳤다. 屬縣인 瑞和縣은 

和를 未로 쓰기도 하고 瑞城이라고도 하였 

으며 縣 북쪽 60里에 있고 本來 고구려 의 

玉|技縣이었다. 新羅 景德王이 훌펀道로 고치고 

內훌文훌同A홉 會長 崔 秉 憲

楊魔那의 屬縣으로 하였고 고려에서는 지금 

의 이름으로 고쳐 春川의 屬縣으로 하였다 

가 뒤에 i옳陽의 屬縣으로 하였으며 本朝에 

서는 世宗朝에 本縣의 屬縣으로 하였다. 

또 톨훌路縣용 李朝時代에 훌훌昭縣이라고도 

하였으나 太춘 13年에 다시 홉짧縣으로 개 

칭 하였으며， 1896年 8月 4 日 那으로 昇格하 

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훌路와 

瑞和의 治깅휩이 다르고 훌훌훌훌은 아예 짧論하 

지 않은 것용 그 흐름의 맥을 달리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좀더 상세히 고찰해 보기 위하 

여 현재의 용面單位로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자한다. 

〈인 적l응 
톨쌓짧地域은 고구려 시대에는 錯足縣 또는 

烏斯며라 불렀으며 縣의 所在地는 지금의 

瑞和面 瑞興里에 두었으며 新羅時代는 獨짧 

縣、(橫짧縣)으로 고쳐 楊麗훌ß(楊口那)의 領縣

으로 하였다. 

고려 太祖 23年(940) 交州道 5那 22縣으 

로 區劃할 當時 橋짧縣을 *훌路縣으로 하고 

安邊都護府 春川那의 屬縣으로 하였다. 

李朝初期에는 잠시 靈昭縣으로 改名하기 

도 하였으나 太宗 13年(1413)에 地方制度가 

改華되었을 때 春州那을 春川那으로 改稱하 

고 1415年 春川都護府로 昇格되자 從前대로 

홉짧縣으로 改稱하고 縣의 所在地를 f쁨興里 

에서 훌훌짧로 移轉하였다. 當時에 A口나 家

口가 얼마인지는 記錄되어 있는 것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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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지방의 연혁 고찰 

나 太宗 8年(1408) 에 進士에 급제 하고 輪林

提學을 지내고 世宗 8年(1427) 에 과거에 급 

제하여 府使를 거쳐 世宗 12年(1430) 黃海

道 藍司를 歷任한 禹承範의 詩에 “古縣幾多

歲 居民八九家”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 

아 가히 짐작이 간다. 

楊口那誌를 보면 顯宗 4년 (1663) 에 歡事

로 인하여 楊口那이 훌양路縣에 領屬되었던 

記錄이 있으나 몇해 후에 다시 楊口縣으로 

환원되었다. 

道光 23 年(1843) 에 作成된 「훌훌路둠誌」를 

보면 功曲縣內面， 東面， 北面， 南面， 瑞和面，

5개 면으로 區分되 어 있으며 훌훌時縣에 屬해 

있던 行政里및 戶數， A口를 살펴보면 다음 

과같다. 

〈縣、內面〉
下道里 126戶 男 220 女 251 

上道里 73戶 男 141 女 181 

德山里 42戶 男 77 女 85 

德積洞 13戶 男 27 女 31 

加里山 15戶 男 39 女 54 

淸演洞 17戶 男 35 女 48 

古沙洞 11戶 男 21 女 28 

〈東 面〉

院호里 40戶 男 84 女 102 

下散洞 16戶 男 30 女 33

耳씁里 24戶 男 59 女 67 

長)을 두었으며 1910年 8月 29 日 日 政에 合

佛됨에 따라 新官制施行 後 同年 9月부터 

執網을 面長으로 부르게 되었다. 1914年에는 

那 • 面魔合에 따라 東面 • 縣內面을 統合시 
켜 휠ß內面이라 했다가 1916年에는 다시 또 

那內面올 흩훌路面으로 改稱하게 되었다. 

1945年 8月 15 日 解放과 함께 南과 北으 

로 國土가 兩斷되자 院호里는 洪川훌ß 新南

面으로 編入되었고， 如他 地域은 共塵治下에 

서 5年間 신음하다가 1950年 6. 25동란이 발 

발되었고， 이 싸웅에서 연합군이 전승하여 

共훌治下에서 1954年 2月 20 日 農民收復令

公布에 따라 철의 장막을 벗고 주민들이 入

住하게 되었으며 美 8 軍에 軍政을 實施하였 

다. 同年 10月 20 日 法律 第 36 號로 收復地

區臨時行政惜置法의 公布와 同時에 끄月 13 

日 字 大統領 第957號로 1&復地區臨時行政惜

置法 施行令의 公布로 11月 17 日 軍政으로 

부터 歷史的인 행정권 이양을 보았다. 따라 

서， 洪川那 新南面에 편입되었던 院파里가 

다시 훌훌짧面으로 還元되었으며， 難憐面에 編

入되어 있던 貴연里가 새로 編入되었다. 當

時 里數는 法定里로 11個里가 있었다. 面所

在地는 지금의 위치이며 面長에는 崔奎泰民

이며 職員 定員數는 14名이었다. 

1979年 5月 1 日 大統領 第 9409號에 의 거 

하여 둠으로 昇格되 었으며 19個의 行政里를 

관할하게 되었다. 

※ 參考資料 : 앓路那誌、， 春州那誌， 楊口那誌，

高宗 43年(1906) 11월에는 面에 執網(面 韓國史大系， 熾짧물誌、(1843) ， 東國與地勝覺.

“文化院은 

f專統文化

癡士文化 동산지기 

守護에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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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갈이남박 만들기 

“우리조상들의 숨결과 그 맥을 
활아 우리의 것을 알고 후세에게 

전승보존하는 전통민속 발굴사업 
에 노력을 하여야---.” 

제7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1989 

년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동해시 동 

부산업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인제군에서 

는 ‘인제 갈이남박 만들기’를 재현하여 우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기서 배경및 발굴· 

재현 • 출연과정을 정리하여 간단히 소개하 

고자한다. 

1. 배경및 발굴 과정 

인제군은 옛부터 산이 많고 풍부한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조상들은 이 풍 

부한 임산자원을 이용하여 ‘산림 산업 문화’ 

라는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여 왔다. 그 예 

로 ‘인제 멧목’은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인제 심메마니’ ‘숨둔골 숭굽기’ ‘인제 무죄 

점골 보습 만들기’둥 산립 문화의 생활상을 

재현하여 제 3 회와 제 5 회때는 ‘종합 최우수 

상’을 수상하였고 제 6 회때는 ‘종합 우수상’ 

을 수상한 바 있다. 

원통고교사 장 복 한 

이번 제 7 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연한 ‘인제 갈이남박 만들기’도 인제 지역 

옛조상들이 울창한 삼림(森林)자원을 이용 

하여 식생활의 필수품이었던 합지， 쌀남박， 

접시 퉁 목기류를 만들어 집에서 사용하기 

도 하고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팔아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인제 갈이남박은 인제 지역의 많은 산속 

에서 이루어졌으나， 생산 기술이 뛰어났던 

곳은 현재 기린면의 아침갈이， 적갈이， 대학 

동 퉁이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갈이남박은 선질꾼들 

에 의해 백봉령올 넘어 동해안 쪽으로 팔려 

나가기도 하고， 양구나 홍천방면으로도 나가 

판로도 넓고 품질도 우수해 수요를 충당하 

지 못 할 때도 있었다. 현재는 문명의 이 기 

인 플래스틱에 밀려 만들지도 않고 사용도 

않지만 재현을 통하여 아직도 살아 숨쉬는 

조상들의 맥(服)을 알고자， 6.25전까지 직접 

갈이남박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해 왔거나 

관여했던 인제읍 상동 3 리 손용인옹(78세)， 

기린면 방동 2 리 김승봉옹(68세)， 기린면 방 

동 2 리 이장수옹(63세)， 기린변 진동 2 리 윤 

종식옹(73세) ， 기린 북 3 리 이병승옹(68세) 

퉁의 고증을 얻어 인제 문화원과 함께 발굴 

재현하였다. 

표. 재현및 출연과정 

산판 작업 부터 설명하면， 벌목하는 사람 

” “ 



인제 갈이남박 만들기 

올 통상 산판꾼이라 하고 이 산판을 ‘갈이막 

산판’이라고 한다. 벌목 나무는 단단한 것올 

선택하는데 보통 고로쇠나무， 박달나무， 엄나 

무， 복자재나무 둥이 사용되었고 벌목 도구 

는 도끼만 이용되었다. 벌목 후 가지치기를 

하고 제품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 토막올 낸 

다음 도끼로 대충 깎는데 이 작업올 ‘겉투리 

작업’이라고 하며 이것이 끝나면 ‘갈이틀’이 

있는 곳까지 운반하여 ‘도래질’올 한다. ‘도래 

질’은 먹통으로 밖금과 안금을 긋는 일을 뜻 
하며 자귀로 다듬어 가는데 이 작업을 ‘안다 
듬이 작업’이라 한다. 다듬이 작업이 끝난 것 

들올 갈이틀이 있는 곳까지 운반한다. 

갈이틀의 구조를 살펴 보면 양쪽에 두 개 

의 통나무를 놓고 그 중앙에 세로로 굴대를 

놓는다. 굴래의 끝에 송곳같이 뾰족한 쇠를 

3-4개 박는데 이를 음쇠라 한다. 굴레에 맛 

줄올 감아 한 쪽에 모두 앉는데 줄을 당기는 

사람올 줄꾼이라 했다. 앞에 2명 뒤에 1명이 

앉아 2명이 맛줄을 당기면 굴대가 돌게 된 

다. 음쇠에 다듬이 작업이 끝난 모형을 박아 

놓고 줄을 당기면 모형이 따라 돌게 되는데， 

이때 남박을 깎는 대목이 찌껑틀에 칼을 고 

정시키고 남박 모양으로 깎아 나간다. 굴대 

받침대는 6-8자 정도의 단단한 나무로 만 

들며 굴대도 박달나무로 매끈하게 깎아서 

잘 돌게 하며 동백기름을 윤활유로 사용한 
다. 

줄의 길이는 8-10자 정도가 되는데 맛줄 

은 피나무 껍질과 삼줄을 섞어서 꼬았다. 대 

목이 쓰는 칼은 보통 3종류가 되는데 모양 

새를 만드는 칼， 다듭는 칼， 남박의 이를 내 

는 칼로 구분되며， 이 칼들은 자루가 길어 
겨드랑이에 끼는 것이 특징이다. 

갈이 작업을 할 때는 아주 힘이 들게 되므 

로 자연히 소리가 나왔는데 내용은 갈이 작 

업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데 대한 신세한탄， 
가난한탄 둥이 주를 이룬다. 

생산량은 대목의 숙련도에 따라 다르나 

아주 숙련된 사람은 하루 50-60개 의 남박 

을 깎았으며， 만들어진 남박도 나무밑둥의 

굵은 나무로 만든 것을 ‘아구박’이 라 하고， 

나무 윗 부분의 가는 나무로 만든 것은 ‘꼭 

두박’이라 한다. 

남박의 이내기 작업이 끝나면 다시 자귀 

로 ‘배꼽따기’， 즉 음쇠에 붙어 있는 남박을 

떼어 내는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은 ‘세림’올 하는 데 이 

는 남박을 트지않고 단단하게， 빨리 말리기 

위한 건조 작업이다. 

세립틀은 땅을 파고 맨 밑에 은근히 탈 수 

있는 젖은 듯한 나무나 대패밥을 넣고 그 위 

에 선반올 만들어 완성된 남박올 쌓아 연기 

를 씌게 하여 건조하며， 지붕은 흙으로 덮고 

굴뚝올 세웠다. 이 때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남박까지 함께 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밤새 

워 지켜 보며 공기를 조절했다. 

위의 작업이 완료되면 분배를 하게 되는 

데 10개를 기준으로 하여 벌목꾼이 6개， 대 

목이 3개， 줄꾼이 1개로 분배되었으며 남박 

10개가 쌀 한 말 정 도의 값이 되 었다. 큰 남 

박은 60개를 1쭉이라고 하고 작은 남박은 

70개를 1쭉이 라고 한다. 

m. 출연과정 

출연 과정은 입산·산치성 ·벌목·갈이작 

업 • 한마당 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과장:입산 

각종 벌목에 쓰일 도구와 제물 • 제주퉁을 
준비하여 좋은 재료의 나무가 많은 깊은 산 

중으로 입산한다. 

제2과장: 산치성 

이 제사를 산치성 또는 산신제라고 한다. 

이 제사는 축문올 낭독하는 것이 아니고 구 

두로， 이곳 산림에서 벌목을 하니 산신께서 

웅감하시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 

이 무사하기를 기원하며 남박이 잘 갈아져 

양식걱정， 의복걱정 식구걱정 없이 살게 해 

달라고 소박한 소망을 산신령께 비는 것이 

다. 

제 3 과장: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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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갈이남박 

여러 사람이 힘든 협동작업 과정에서 무 

사히 갈이남박을 만든 기쁨을 나누는 뜻에 
서 기수를 중심으로 각자의 소품을 들고 농 

악에 맞추어 홍겹 게 춤을 춘다. 
이상으로 ‘인제 갈이남박 만들기’에 대한 

과정 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이 작품을 위 
해 오랜 시간 연습에 임해주셨던 인제 노인 
회 여러분， 부녀회 및 문화원 관계자， 그리고 

군 공보실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잊혀져가는 

조상의 문화를 다시 되살려 보았다는 것에 
의의를 부여하고 싶다. 

재질이 좋은 고로쇠나무， 박달나무， 엄나 

무， 복자재나무 동을 골라 벌목을 하고 ‘거 
도’ ‘겉투리 작업’ ‘안다듬이 작업’까지 한다. 
제 4 과장:갈이작업 

다듬이 작업이 끝난 나무를 갈이틀에 박 
아 남박을 깎는 작업으로 놀이의 절정이 된 
다. 신세 한탄의 소리가 나오며 ‘배꼽따기’ 

및 ‘세림’작업이 이어진다. 세림이 끝나면 목 

상과 흥청을 하여 지게꾼을 불러 한 쭉씩 지 
고 한마당 놀이로 이어진다. 

제 5 과장: 한마당 놀이 

갈이남박소리 

진설하고도포에다정관하고 
무 릎 끊 고 분 향 제배 뢰 문 같 은 

참쌀술을두손들어받여놓고 
신위전에배례하니백만사가 
예의형통학에퉁에터를닦아 

앞으로12칸 뒤 로 12 칸 24 칸 

집을짓고태산같은노적가리 
아들나면 효자낳3고 딸을나면 

열녀로다말을매면용마되고 

소를매면 악대되여 우걱뿌리 

좌걱 뿌 리 별 배 기 노두 거 리 

닥을노연봉황되고개를노면 

청삽사리마루밑에핑굴다가 

낙선사람오게되면컴정컴컴 

짖는소리 지전까죽이 막모여든다 

영화로다영화로다부귀공명 

영화로다산은푸르고돌은흰데 

사이사이가 꽃이 로다 산도좋고 

물도좋네한자함이어떠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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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조선강원언제기린방동 

조경동에옛날옛날아주옛날 

방태산명산아래가리산판 
생겨고나울창하게자란수목 

휴영청청느러져서웅장함을 
자랑하듯피나무가드러섯네 

퉁걸잠뱅 이 삼 베 수 건 허 리 끝 에 
둘러차고 1 자도끼찍는소리 

관우장비검성인가적벽강에 
조자홍이제갈공명호위했네 

동산에서찍는소리서남방에 

울려드니너머가네너머가네 

아름드리피나무가우자직끈 

넘 어 가 네 아레통잘라 대함지파고 

허리통짤라 이남박파고 끝통은짤라 

뚝배기파고 또한대짤라 춧 대 짝 고 

오밀조밀목기를깎아한광우리 

담아오니보기좋고쓰기좋다 

우리나라조상님네솜씨자랑 

아 낄 손 가 엄나무짤라 장틀을하고 

박달을잘라 궁궁대하고 피나무껍질 

젖을짜서세곱으로줄을드려 

암줄숫줄매어놓고암줄에는 

두명이고숫줄에는다섯사람 
스륙스륙당겨보세대목님이 

칼을대 니 가지 각색 목기가되니 

대함지짝아 뱃톨질하고 남박은각아 

쌀남박하고 춧대는짝아 황초불켜고 
뚝배기짝아 국갱기하고 오 곡 백 과 

무 루 익 어 3 색 광 일 접시에담아 
홍동백서 좌포우회 외적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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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용서로 남을 대하라 

불책인소과 불발인음사 불념인구악 

不責人小過하고 不發A陰私하며 不念A舊惡
하라. 

삼자 가이양덕 역가이원해 

三者는 可以養德、하고 亦可以遠害니라 

· 뜻 

남의 작은 허물올 꾸짖지 말고， 남의 개인적인 비밀을 들추어 내지 말 

고， 남의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지 말라. 이 세가지는 가히 덕을 기르고， 또 

한 해를 멀리 할 수 있다. 

(요지) 

남을 꾸짖지 말고， 남의 비밀을 보장하고， 과거의 잘못을 염두에 두지 

않는것， 이 세 가지는 덕을 쌓고 화를 물리치는 지름길이다. 

• 해설 
〈논어 > 공야장편 (公治長篇)에서 공자가 말하기 를 

「백이와 축제는 지난날의 나봤던 일을 생각지 않았고， 원망하는 일이 드 

물었다(伯東끓齊不念舊惡， 恐是用希)J라고 한데서 불념인구악(不念A舊 

惡)이 란 말이 생긴 것이다. 

또 〈명심보감〉 정기편(ÆB篇)에도 

「귀로 남의 그릇됨을 듣지 아니하고， 눈으로 남의 단점을 보지 않으며， 

입으로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아야 거의 군자라 하리라(耳不聞A之非， 13 

不視A之短， 口不言A之過，f.f!:幾君子)J라고 하였다. 

남의 사소한 잘못 • 비밀， 지난날의 악을 들추지 않는 인내력부터 기를 

것이요， 이 세가지에 힘쓰면 덕은 저절로 쌓아지고， 화는 영원히 면할 것 

이다. 

「채근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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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제 언 

地方f~ p홉代에 있어 서 
觀土文化 ￥쫓展方向 

1. 序 言

요즈음 신문이나 TV. 라디오 동 매스컴을 
통하여 地方化時代란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의 앞에 “地方

化時代”를 수식어로 붙여 討論되기도 한다. 

지방화란 말은 대개가 自治의 椰念으로 

인식되면서 分散， 分權， 自律을 指向하는 方

法論에 대하여 논의의 쟁점을 삼고있다. 

地方化時代에 있어서 지방자치란 일정한 

地域의 주민들이 그 지역내의 공동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 

로서 分權을 바탕으로한 自律과 責任을 수 

반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 

통은 중앙집권적인 정치형태로 말미암아 모 

든 분야에 걸쳐 지방의 中央 錄屬化를 가중 

시켜 왔다. 지역의 문화와 개성도 -點集中，

劃-化 경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곧 다가올 지방자치의 실시로 地

域社會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변화 

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어느 분야보 

다 自生的으로 자라온 향토문화가 모든 분 

야들이 지방화시대에 적웅 할 수 있도록 주 

민들의 의식개혁， 주인정신의 함양 동에 있 

어서 촉매 내지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것이다. 

그럼으로써 중앙에 대한 예속에서 벗어나 

地方이 명실공히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 인 

인제군청 문화공보실장 배 영 규 

정받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 

적 조류를 바탕으로 곧 도래할 地方化時代

에 있어서 인제군의 향토문화 발전방향에 

대 하여 말씀드리 고자 한다. 

2. 地方化時代와 癡土文化의 重要性

사실상 그간 지방이란 말은 중앙에 대한 

부속개념이며 어느 한곳의 변방을 지칭하는 

것으로 상용되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 

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사회가 복 

잡하여 질수록 일상생활과 관련한 환경자원， 

에너지， 식량문제와 범죄， 빈곤 퉁 인간소외 

문제들은 어느 하나라도 地域을 제외시켜 

놓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모두가 

지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 지역여 

건에 맞는 대안이 세워질 때 해결 가능한 것 

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전처럼 통일적 

이고 일괄적인 중앙에 대한 객체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개성적인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될것이다. 

이와같은 지방화의 지름길은 그 지역의 

공동체에 대해 일체감을 갖고 행정， 경제의 

자립과 함께 문화적 독립성을 추구하므로써 

가능하리라 본다. 

문화의 동질성은 인간관계의 신뢰성을 높 

혀주고 문화를 창조하고 동시에 수용하는 

과정속에 지방화를 가속시키는 힘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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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란 자연을 이용하여 

인류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정신활동으로서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의 표현을 예술이라고 한다. 

지방화시대 이전의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지방문화는 中央集中化 경향으로 인하여 중 

앙의 종속， 모방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地方化時代

의 문화예술은 그 지역의 환경과 역사， 전통 

에 바탕을 둔 고유한 것들을 개성있게 살려 

나감으로써 개개인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을 보람있게 하고，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지방화시대가 요구하는 향토 

문화의 지상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그동안 지역향토문화는 스스 

로 자생되어 그 생명력을 오랫동안 간직하 

여 왔다. 다만， 중앙의 문화처 럼 규모가 크지 

못하고 많은 창조자와 참여자들이 부족하였 

으며 매스미디어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잘 

알려지고 있지 않았을 뿐， 항상 그 지역사회 

의 공동체 의식과 생활속에 숨쉬어 오고 생 

명의 뿌리는 유지되어 왔다. 

이처럼 강인한 자생력을 갖고 공동체 의 

식속에서 형성되어 온 향토문화는 그 어느 

것보다 주민들의 親和性을 높여준다. 이 친 

화성은 개인주의가 아니고 마을이 단결하고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地方化時代를 이끌고자 하는데 

향토문화의 역할이 중요함을 새삼 강조하게 

된다. 또한 조금은 무관심하여 잠시 사라졌 

거나 숨어있는 것이라면 地域住民 스스로가 

다시 찾고 재현하여 전승보존시키는 한편， 

그런대로 명목상 겨우 유지되고 있는 것이 

라도 더욱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 

향토문화발전의 과제인 것을 다시 한번 확 

인해 본다. 물론 계속 활동 중에 있는 문화 

예술 자생조직이라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으로 창조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적 풍 

토를 조성하여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觀土文化 량斷과 發展方向

감히 군단위에서 문화예술활동올 거론한 

다거나 진단 운운하는 것이 좀 쑥스럽지만， 

인적 자원이 많고 문화공간이 넓은 중앙 또 

는 대도시와는 비교도 안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자생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전개 

해 온 것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움마저 느 

끼는 마음에서 소개하고 싶어서이다. 그리 

고， 그 동안의 소홀했던 점이나 앞으로 어떻 

게 할것인가에 대하여서도 이 기회를 통하 

여 의논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1) 환경여건 

앞에서 문화란 자연을 이용한 인간의 깨 

우치는 과정이며， 예술이란 이를 표현하는 

기술이라고 볼 때， 문화적 배경인 자연， 인문 

적 여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인제군의 자연， 인문적 여건을 단편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흑자의 이견에 

대하여는 유보키로 하며 이점 양해를 바란 

다. 

자연 지리적으로 볼 때 북쪽의 금강산 줄 

기를 비롯한 태백산맥의 준령인 내설악과 

남설악이 병품처럼 싸여있는 인제는 90%가 

높은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천은 북한 

강 수계를 이루는 발원천들로서， 이 모두가 

합강을 통하여 미록천을 이루어 한강으로 

내달린다. 자연히 산과 산 사이를 지나는 골 

은 깊고 길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산은 높고 계곡은 깊어 항상 흐 

르는 맑은 불과 함께 삶의 터전을 이어온 군 

민의 기상은 고상하고 순박하여 인정이 넘 

쳐 흐르는 소박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전 

형적인 산촌심성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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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에도 나타나 있듯이 「聖心而莫悲

道德行而， 훌훌路」라는 특성과 인제군가에서도 

「금강산 정 기 받은~ 충효의 고장」이 이 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여건은 대를 

이어 대대로 살아온 본토박이는 물론이거니 

와， 이곳에 터잡고 살려고 왔거나 잠시 머무 

르고자 온 사람들에게까지 산촌의 순후한 

정취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젖어들게 만 

든다. 이러한 심성에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이 접목휠 때 인제만이 지닐 수 있는 독 

특한 향토문화로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 티 

없이 말고 오염되지 않은 산촌문화라고· 

2) 鄭土文化 活動現況

이런 환경속에 문화예술활동을 알아보기 

로 한다. 종합예술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연극을 위 하여 87년 12월 22일 창단된 g 술 
외극단이 인제지역 문화예술활동의 효시라 

고 하겠다. 그 당시 회원들은 군내 직장인들 

로서 대부분 타지출신들이었다. 그들은 자신 

들의 연극에 대한 창조자로서의 욕구와 더 

불어 문화예술활동의 불모지인 인제의 연극 

과 문화예술발전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만 

은 表面化된 사실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산촌의 정취속 

에 그저 편해서 좋은 인제를 가슴속에 간직 

한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인제와 더불어 한 

식구가 되고싶어하는 애향심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처 

럼 고향이 따로없다. 터잡고 사는 이 고장에 

향토문화를 심자는 순수한 동기로 창단된지 

2년밖에 되지않는 동안 「토끼와 포수J r그해 

마지 막 여름J r금따는 콩밭J r봄봄」퉁 4개작 

품을 연속공연하는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금년에는 양구지역과 기런현리 지역에 

까지 遠狂公演을 실시하므로 인제향토문화 

수준을 과시하였으며， 문화군민으로서의 긍 

지도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는 지역토박이들이 대거 참여하고 공 

연을 거듭하는 사이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 

로 하여금 연극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깊어졌으며， 연극인구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타 문화예술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 다음은 인제가 낳은 시인으로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퉁 한국현대시의 대표작 

을 남기고 31세라는 젊은 나이로 요절한 朴

寅煥 시인 추모시비 건립을 계기로 나타난 

문학활동을 들 수가 있다. 운 슬뢰 극단이 창 

단된지 1년후인 88년 12월 30일 발족된 內

憐文學同A會의 활동이 돋보이기 시작했다. 

1년도 채 안되는 동안 2회에 걸친 창작시 

낭송회와 지역출신 인기작가 이외수 및 최 

돈선씨를 초청하여 시인의 밤을 펼치는 동， 

문인의 고장답게 문학활동에 적극성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연말을 기하여 그동안 회원 

창작시와 수필퉁 창작 문예집 창간호 “내린 

문학”을 발간한 것은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 

기도 하였다. 이와함께 내년에는 회원들의 

끊임없는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회원다수를 

문단에 데뷰시킬려는 의욕적인 기미도 열보 

인다. 

이들 단체 이외에도 자생적으로 활동 내 

지는 포부를 펼치고 있는 내설악 사진동우 

회， 솜다리 합창단 그리고 금년을 그냥 보내 

기가 마냥 아쉬워 뒤늦게 결성된 석이 미술 

동우회 퉁이 서서히 지역 향토문화예술의 

활동영역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이처럼 자생적으로 일기 시작한 문화예술 

단체의 조직과 활동은 군민의 문화예술 觸

媒者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믿으며， 외래문화의 享受者로서만 머무르고 

있던 군민들로 하여금 향토인에 의한 지역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군민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주고 생활속에 파급되어온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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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향운동은 내고장사랑하기운 
동과 내고향돕기운동으로 이론적 

이고 거창한 것이기 보다는 일상 

생활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것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감각은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산골주민 

으로서의 향토애를 키워주는데 미력하나마 

일익을 담당하리라 믿는다. 

이처럼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너도나 

도 문화예술활동에의 창조적 위치에 서고 

싶어하고 자신감을 갖게한 대표적인 배경동 

기를 들어 본다. 두 가지 점에서 요약하건데 

“合江文化察”와 “民f~藝術鏡演大會”라고 할 

수 있겠다. 

첫째， 1983년 부터 매년 9월 9일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열리고 있는 “합강 문화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과 질을 높여 군민의 

높은 호웅과 함께 향토문화에 대 한 享有感

을 맛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의 독특한 지역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는 自

覺心을 갖게 되었으며， 함께 참여하는 사이 

에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관심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전통민속예술의 傳承과 保存을 위하 

여 매년 개최하는 “민속예술경연대회” 준비 

과정에의 참여와 더불어 鏡演時 우수한 입 

상경력은， 문화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주었으며， 하면된다는 문화예술의 성취감을 

맛보이기에 충분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본다. 

이는 인제멧목놀이， 숨둔골 숭굽기， 무죄점골 

보습굽기， 인제 갈이남박만들기 풍의 수상경 

력이 잘 말해주고 있다. 이들 전통민속예술 

은 산림지역인 인제만이 지니고 있는 전승 

보존되어야 할 전통민속예술로서 선현들의 

얼이 살아 숨쉬는 향토문화예술의 기본요소 

가 되기에 충분하리라 본다. 따라서， 인제군 

의 문화예술적 감각과 표현력을 과시하기에 

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특히 금년도 제 31회 

강원도 문화상의 전통예술부문에서 그동안 

發提， 指導 퉁에 남다른 관심과 정열로 아낌 

없는 노력을 해오신 朴海}I頂 선생의 수상으 

로 더욱 그 률面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물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살아가기가 좀 나아졌다는 것， 지역 

인사들의 관심도 고조， 특히 전문분야의 지 

도충을 형성하고 있는 교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헌신적인 지도 둥 말이다. 그 점들에 

대하여는 설명을 약하기로 한다. 

3) 鄭土文化 發展에 대한 提릅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제언을 말하기 전 

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들어 보겠다. 아직 

까지 군단위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 

인 인적 자원과 문화공간이 부족하므로 아 

마추어리즘에 의한 취미활동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못내 아쉽다. 또한 이들의 

활동이 주로 군민의 날 축제와 민속체육대 

회， 경연대회 동 제반행사와 연계하여 부수 

적으로 준비되고 공연， 전시， 발표되어온 것 

으로 인식되어 옴으로써 문화예술인으로서 

의 自尊心마저 건드리고 있는 실상이다. 그 

러나， 이들 문화예술 자생조직원들은 작품을 

발표하고 전시하며 공연하기 까지에 많은 

숨은 노력과 비용조달에 남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하여， 관객의 빈곤， 사회지도 

충인사， 관내기업가들의 관심부족 동은 각종 

행사와 연계되어 순수하게 이루고자 하는 

창작활동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었다.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발전과 군민들에 

게 문화예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므로 

자아발전과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데 意義가 

있지， 돈이나 그 이상을 바라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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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진데 말이다. 

문화예술활동에 대하여 군민전체가 참여 

하고 大聚化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지 

만， 앞으로 곧 도래할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한 활발한 향토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提름하고자 한다. 

향토문화발전을 위하여 先行되어야할 환 

경조건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가인 創造者，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문화정책과 執行을 위한 行政家 또한 

관객의 수준을 능가할 수 있는 享受者로서 

의 주민참쉬기 적절히 상호작용할 때 지역 

의 문화는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면서 具體的으로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창조자 즉 문화예술 전문가가 부족 

한 것에 대한 것은 학교와 주민간에 共感帶

를 형성할 수 있는 관련 교과분야의 선생님 

들의 문화예술 창조자로서 그 분들의 문화 

촉매활동을 기대해 보는 것이 군단위에서는 

매우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행정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하여 

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의 확충과 활동 

에 필요한 최소한 實費를 지원하여야 할것 

이다. 이것은 문화예술인만올 지원한다는 편 

협된 시각에서가 아닌 문화발전을 이룩하여 

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의 참여 내지는 관심의 폭을 늘 

리기 위하여는 문화환경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는바， 학교교육을 통한 교육기능을 강화， 

매스미디어의 홍보기능 강화로 문화예술에 

대한 理解度를 높여 나아가야 한다. 

넷째，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농촌청소년 학 

습단체， 생활의 주인격인 주부들의 문화향수 

자로서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관내기업가 또는 기관단체장을 비 

롯한 지도층인사들의 관심제고가 더욱 증폭 

“고향은 마음의 고향이요， 처음 

맺어진 잊을 수 없는 첫 사랑과 

같은 것이리라. 범도 죽을 I대는 제 

굴에 가서， 여우도 죽을 때는 제 

굴을 향하여 .’ 

되어야겠다. 이는 향토문화예술이 자생력을 

갖고 始生되고 움직이고 있지만 풍토가 맞 

지 않을 때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자 

연히 소멸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섯째， 흔히 그동안 향토문화라고 하면 

군민의 날 축제， 경연대회동에 집중되어온 

경향이 있었다. 이는 행사를 위하여 들러리 

된 인상마저 던져주었다. 앞으로는 순수성을 

지닌 창작하고 발표하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분위기도 확대해 나가는것 

이 바람직 하리라 믿는다. 

끝으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향토문화는 

지 역 의 전통문화특성 이 부각되 어 전승， 보존 

됨으로써 타부분의 문화활동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제지역의 先導文化로 

써 인제멧목놀이，숭굽기， 보습굽기， 갈이남 

박만들기를 비롯한 농악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민속놀이는 대부분 옛 이지역 

조상들이 산림과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킨 

生業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상들의 

얼이 담긴 민속놀이로서 전승， 보폰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며， 주민의 힘이 부족하면 학 

생들로 하여금 전승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중·고등학교 特活活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만약 또 다른 方案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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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별도의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이 

다. 

이와 더불어 활동 중인 연극， 문학， 사진부 

문이 선도문화예술로 定훌되어야겠으며， 음 

악， 미술 그리고 서예， 무용， 국·농악 둥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야 될것이다. 

그럽으로써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숭은 물 

론， 문화 장르별 발전， 목표설정에도 계획성 

있는 육성책이 강구되리라 본다. 머지않아 

예술단체로 구성된 문화예술 연합회도 구성 

될 것올 기대해본다. 모름지기 창조자， 행정 

가， 향수자들의 三位-體로 문화예술적 입지 

를 굳게하여 문화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 

혀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結 言

7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생 

활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80년대 초부터 民

族文化의 陽達이 란 國政指標아래 국민의 행 

복권과 국가선진화를 위하여 정부적 차원에 

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본다. 또한 86아시 

안게임，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세계속에 

의 한국문화와 지방향토문화의 활성화는 괄 

목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화예술의 중 

앙집중과 도시 편향경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근간에 볼 수 있는 

정치， 경제적 불안정과 도시인들에 의한 투 

기심리팽배， 과소비， 쾌락주의의 만연은 자칫 

하면 지방인들이 전통고유문화를 지키고 향 

토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기 

까지도 한다. 이는 지방인의 陳外感내지 향 

토문화의 敗北感마저 느끼게 되는 나쁜 영 

향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이제 이런 혼란스런 價植속의 80년대를 

재정돈하고， 정치 • 경제 ·사회 • 문화의 제분 

야에서 새로운 價植觀을 세울 수 있는 希望

의 90년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겠다. 이 

를 위하여 지 방올 근간으로 하는 향토문화 

의 활력이 중요한 과제로 둥장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몸 

부립이었는지는 몰라도 文化部의 신설은 시 

의에 맞는 국가적 결정이었다고 두손 들어 

환영하고 싶다. 문화부가 새로 발족됨으로써 

앞으로 문화행정의 주요대상으로 동장할것 

은 지 역 문화， 고유전통문화， 즉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다. 또 

한， 이는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사이에 문화에 대한 재원의 

안배， 고유활동영역 설정 둥에도 더 많은 행 

정력과 주민의 노력이 요청되기도 한다. 각 

양각색의 특징적인 지방문화가 중앙문화와 

융합될 때 비로소 나라의 문화발전을 기약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도래할 지방화시대의 향토 

문화발전 과제로 부각되겠지만， 지방화가 상 

징하는 것처럼 民主 .A間化· 自律化를 바 

탕으로 가능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해 보 

지만 문화예술활동은 돈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서， 문화예술활동자， 행정지원자， 

그리고 문화향유자인 주민의 참여폭 확대로 

인제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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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향토문화공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 활용 

언제문화를 대표하는 사회교육의 산실이 

라고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5 
명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운영 

하고 있는 것은 주변경관이 아름다운 산지 

가 많은 본군 교육문화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자랑스러운 일 

입니다. 

공공도서관을 통해 향토문화의 창달을 위 

해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교 

육문화를 통하여 독서할 수 있는 장소를 제 

공하고 독서력을 증진할 수 있는 독서인구 

의 저변확대를 위해 크나큰 기여를 하게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군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의 일환으 

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변화해가는 정 

보사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생애학습의 

전당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과 4만여 인제군민을 위한 

문화생활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센터로서의 

구실과 새로운 정보문화를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산지식올 얻는데 크나큰 역 

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군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기까지 세밀한 

공사설계와 공사감독으로 인해 차질없이 준 

공되었고， 인제군민의 밝은 회망과 미래를 

약속하는 문화창달의 기틀을 마련하고 거룩 

한 문화의 전당으로서의 구실올 다할 수 있 

는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청소년 선도에 크 

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지역 발전을 위 

인제군 교육청 학무과장 김 용 흥 

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은 

인제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인제읍 

상동2리 356-12에 웅장한 모습으로 건립하 

여 1988. 12. 20에 준공을 하여 각 기 관장을 
비롯한 인제군민의 축복을 받고 1989. 3. 23 

에 개관을 보아 문화전당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올 다하게 되었고， 군단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나날이 발전해가 

고 있는것을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지 2，614rrì 에 건물면적은 1,116.27 rrì로 

지하에 보일러실과 지상 3층으로 설계되어 

4개의 열람실 도서대출실 연구협의실 휴게 

실로 되어 있으며， 독서하는 풍토조성과 자 

주학습 및 독서력 증진을 위해 일반인과 국 

민학생， 중， 고둥학생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 

으며， 총장서수는 기증도서인 교양 및 참고 

서적을 포함하여 3，881권으로 되어있고， 공 

공도서관으로서의 자태와 면모를 점차 갖추 

어가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년 

많은 도서를 구입하여 인제군민의 독서교육 

을 위해 크나큰 역할을 다하고 있고， 개관시 

간도 타도서관과 같이 하절기에는(4. 1-10. 
31) 07:00-22:00로 운영하고 동절기에는 

(11. 1-3. 31) 08:00-22:00로 하여 사회교 

육으로서의 역할올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개관이후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현인원은 

1989. 11. 23일 현재 일반인 1，076명이고 초 

• 중퉁학생 이 9，883명으로 나타났고 이 용시 

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 활용 

간을 보면 20:00-22:00되어있는 점으로 보 

아 인제지역에는 문화여건이 타 시군에 비 

해 부족한 형편이고， 청소년의 공부방이 부 

족한 형편이므로 공공도서판을 이용하고 있 
는 실정이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부면 개관 
은 연간 270일로 되어 있고， 월요일과 공휴 

일에는 휴관올 하고 그외에는 도서관 업무 

를 충실히 이행하고 독서교육을 위한 공부 

장소를 제공하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생 

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계기를 마련해 주 
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매우 바람직하다. 

도서관 이용실태를 분석해보면 개관 초기 

·인제군교육청 

에는 국민학생의 이용이 많았고 요즈음에는 

중학생의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활용 

내용은 국민학생은 동화책을 대출해서 읽고 

독서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중학생은 학교공 

부에 필요한 참고서적을 가지고 와서 도서 

관 열람실에서 과제를 주로 해결하고 있으 

며， 일반인은 공무원 채용고시를 대비한 수 

험준비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기연수 연찬을 위해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자주학습을 실천하고 있는점으로 보아 앞으 

로의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인제군 공공도서관 

-38-



口향토문화공간 

향토사료 전시설을 
개관하면서 

(89. 10; 25 향토사료 전시실 개관식) 

1. 서 론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자랑스런 긴 역사와 

숨결 속에 예의를 숭상하고 슬기를 꽃피우 

며， 수많은 외침의 국난과 어려움을 지혜롭 

게 이겨낸 뿌리깊은 문화민족으로 드높은 

긍지를 지니고있는 민족입니다. 더욱이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조상들의 빛나는 문화 유 

산을 많이 간직하고 그 기백과 정신으로 면 

면이 이어져 오는 순박한 인심과 예절의 고 

장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빛나는 슬기와 고 

귀한 숨결이 스며있는 문화 유산을 더욱 아 

릅답게 보전 전숭하고， 그 속에 담긴 위대한 

창조 정신을 배워 익히기 위해 전시한 향토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이 만 철 

사료는 향토사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따 

라서， 개관된 전시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 

리 세대와 후손들에게 조상이 이룩한 발자 

취를 더듬어 향토의 얼을 되새기고， 그 슬기 

를 본받아 앞날올 살아 가는데에 훌륭한 스 

숭이 되고 값진 교훈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이렇듯 내 고향의 숨결을 찾아 보려는 향토 

인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한 문화 군민이 

라는 긍지를 후손들에게 심어 줄 수 있는 것 

이며， 이 소중한 향토사료 전시실은 조상들 

의 삶의 흔적을 영원히 후손들에게 계숭하 

여 향토의 맥을 잇는 전통 문화 사업의 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89. 10. 25 향토사료실 개관식에 참여한 기관 

단체장님과 지역주민이 전시실을 보고있는 장 

면) 

-39-



향토사료 전시설을 개관하면서 

2. 향토사료 전시실의 현황 1) 향토사료의 종류와 제공자 현황 

지난 10월 25일， 인제 문화원에서는 인제 

문화관 2층 향토사료 전시실에서 관내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지역주민과 문화단체 회원 

님들을 모시고 사료실을 개관하였습니다. 물 

론 전시된 사료의 양과 질은 보잘것 없었지 

만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은 흐뭇하다는 표 

현과 인상올 주었습니다. 문화원이 지난 84 

년에 설립 인가를 받고 짧은 연혁의 시간속 

에 재원도 적고 예산도 많지 않은 여건에서 

지역 문화의 중추적 사명감을 갖고 전통문 

화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85년부터 관내 지 

역올 다니며 매년 수집하여 소장하였다가 

전시하게 되었으며， 진열함은 87년도 군에서 

군비 9백만원올 들여 9개를 마련하여 놓았 

고， 전시대 (8평정도)도 88년도에 군에서 89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놓았습니다. 이렇 

게 개관 되기까지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인제군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문화공보실 직 

원 및 지역 주민들의 많은 도움으로 결실을 

맺었고， 특히 초대 문화원장을 지내신 김진 

용 원장님의 성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향토사료 전시실에 전시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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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단지 

동제화초병 

호루병 

장물단지 

나무춧대 

나무춧대 

목기접시 

목기접시 

목기접시 

나무밥그릇 

목기제기 

쌀남박 

도랑함지 

늦쇠주발대접 

늦쇠수저 

늦쇠，합，대접 

새음 

늦쇠찬받침 

농죄술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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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밥그릇 

사기대접 

사기술잔대 

사기술잔대 

사기접시 

사기단지 

사기종지 

사기종발 

사기종발 

빨래방망이 

떡살판 

떠「 λ ~~ 

인두 

자루다리미 

통다리미 

토종벌통 

소지르매 

통나무뒤주 

제 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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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북면 원통4리 

공보실 

전상옥 원통4리 

진미정 상남국교 

전상옥 북면 원통4리 

김 춘 기린면 방동1리 

김 춘 기린연 방동1리 

용석두 기련연 방동1리 

천상명 상남국교 

문화원 

김 춘 기린면 방동1리 

이병성 기린면 북3리 

군 청 문화공보실 

최양준 인제읍 상동1리 

전채홍 인제읍 상동1리 

최현숙 상남국교 

llJ-~"까r 기린면 서 l리 

전상옥 북면 원통4리 

전상옥 북면 원통4리 

전채홍 인제읍 상동1리 

어론분교 화탄분교 

기린국교 기련면 현리 

기린국교 기린면 현리 

화탄분교 남면 어론 2리 

안중재 북리국교 

안중채 북리국교 

최옥녀 북리국교 

이병준 언제읍 상동3리 

화탄분교 어론2리 

화탄분교 어론2리 

홍기수 북연 한계2리 

김영진 상남3리 

전상명 상남국교 

조성구 기련면 북3리 

강종규 북리국교 

안근향 고사분교 

이회택 북면 한계2리 

군 청 문화공보실 

김재열 기린연 진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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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박 

고드랫돌 

툴바둑알 

벼루돌 

연적 

연적 

비녀 

바디 

바디 

바디 집 

바디 집 

북 

풀솔 

기와장 

늦쇠화로 

나막신 

편기 

되(승) 

광주리 

갓 

왕골또아리 

툴롭 

작두 

씨아 

자새 

자새 

밥상 

밥상 

체 

뱃돌 

뱃툴 

합지 

합지 

기름틀 

흘치기 

정조기 

다듬잇돌 

다듬잇돌 

도리깨 

디딜방아 

오줌통 

무쇠솥 

처1 

성 며。 

최옥녀 

죽천국교 

이진숙 

최양준 

김정호 

조경옥 

기린국교 

김영진 

장급철 

장금철 

안연수 

진미숙 

장금철 

마용봉 

정용진 

노인회 

군 청 

군 청 

군 청 

문화원 

손옥배 

문화원 

김용기 

문화원 

문화원 

김상혁 

군 청 

동상인 

노인회 

이진숙 

전재홍 

안연수 

박기영 

안연수 

김경섭 

한창섭 

김병태 

최양준 

마용봉 

장석주 

김 춘 

이홍옥 

공 자 

주 소 

북리국교 

서 1리 

인제읍 상동2리 

인제읍 상동1리 

북면 원통4리 

북리국교 

기린면 현리 

상남3리 

하남3리 

하남3리 

미산l리 

상남국교 

하남3리 

서 1리 

남전리 

언제읍 노인회 

문화공보실 

문화꽁보실 

문화공보실 

합강2리 

하남l리 

인제읍 상동l리 

공보실 

합강2리 

인제읍 노인회 

상동2리 

상동l리 

미산1리 

미산l리 

미산1리 

어론2리 

월학3리 

상동l리 

상동1리 

서1리 

장남1리 

방동l리 

원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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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목 
제 공 자 

성 며。 4"- ::::: 
옹기항아리 이홍옥 원대리 

옹기화로 양재환 상동2리 

떡암반 박연호 서1리 

나무절구 장성만 상남1리 

통지게 김용철 원통4리 

바지게 문화원 

자리를 김대식 상동1리 

베틀 장금철 하남3리 

자리 손용인 상동3리 

가마니틀 박연호 서1리 

불레 정춘식 상동1리 

씨아 정춘식 상동1리 

국수분틀 김규복 미산l리 

삼태기 박찬성 해둔리 

무쇠보습 안득수 어론2리 

돌절구 장성만 상남1리 

안자구 이종성 상동1리 

남박굴대 문화원 

남박칼 문화원 

3. 향토사료의 유래와 용도 

1) 물 레 

물레란 솜이나 털을 실로 만드는 기구를 

말하는데 이 물레의 어원(語源)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고려말 문익점(文益漸)은 1363 

년 원나라에서 사신으로 돌어가 3년간 유폐 

(뼈閒) 생활을 당하고 귀국할 때 목화씨를 

붓통(筆管)속에 넣어 가지고 귀국하여 경상 

남도 산청군(山淸那) 단성면(판城面) 사월리 

(沙月里)에 심었고， 그의 장인 정천익(鄭天 

益)에게도 섬게 하였다. 이것이 한국의 목화 

번식의 시초가 되었다. 목화는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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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사료 전시설을 개관하면서 

(향토사료 전시실에 전시된 민속생활용구) 

꽃이 피었다가 다래가 열렸다가 다시 목화 

가 피기 때문에 두번 꽃이 핀다는 것이다. 

목화씨를 빼어 사용하면 솜으로 쓰고 실로 

만들어 짜면 질기고 따뜻한 옷감이 되는데 

처음에 이 목화씨를 빼는것이 큰 고심이었 

다. 이를 걱정하던 정천익의 아들 문래(文 

來)는 씨아를 발명하여 목화씨를 빼도록 제 

사법(製絲法)을 고안한 것이 물레이다. 그후 

문래의 아들 문영(文榮)은 베틀을 발명하였 
。n:l

- ’ 문영의 이름을 따서 「문영」이라 부르다 

가 음이 변하여 「무명」이라고 부르게 되었 

다. 

물레노래 

붕붕물레질은 늙으신네 노리개요 

숭덩 숭당가새질은 젊으신네 노리개요 

한자 두자 재다보니 큰아가씨 노리개 

2) 다듬엇돌과 다듬엇방망이 

풀을 먹인 옷감을 다듬잇돌 위에 접어 포 

개어 놓고 다듬잇 방망이로 두드리면 구김 

살이 펴지고 골고루 배어들어서 옷감이 고 

와지는데， 다듬잇돌은 매끄러운 돌이나 박달 

나무로 만들며 모양은 장방형이고 두꺼우며 

윗면은 매끈하다. 다듬잇 방망이는 다듬잇질 

을 할 때에 쓰이는 두 개의 나무 방망이로 

주로 박달나무로 만드는데， 옷감을 때리는 

부분은 불룩하면서 둥그스럼하고 끝은 약간 

짧게 깎아져 있다. 현재에도 깊은 산촌에서 

는 사용하고 있으며 다듬잇 방망이 소리는 

고요한 밤에 들으면 매우 애환이 서린 리듬 

의 감을 주고 있다. 

다듬이 노래 

다듬이 다틈이 하다가 

명지 대자를 앓고서 

죽일년 살릴년 하다가 

눈치없는 김도령 목도리 

하고서 왔노라 

3) 디딜방아 

발로 디디어 곡식을 쩡거나 빵는데에 쓰 

이는 방아.Y자 모양의 굵은나무 한 끝에 공 

이를 박고 두 갈래진 다른 양쪽 끝을 발판으 

로 하고 바로 그 앞에는 빗장을 꿰어 발판을 

디덤으로써 공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공이 아래에 방아확에 곡식을 넣어 쩡거나 

빵는데 쓰이며 기계로 쩡는 것보다 맛이 더 

좋다고 한다. 지금도 산간지방에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다. 

방아타령 

에헤라 방아방아로구나 

강태공에는 조작방아 

에헤라좋구나 방아야 

대추나무는 쌍살배야 

여보시오 농부님네 

사래길고 장찬밭을 

한질매고 두질매고 

돌아가는 연자매야 

점심창이 늦어지네 

언제쩡어 농부님네 밥을 짓나 

에헤라 연자매야 

돌아가는 연자매야 

천석 만석 잘도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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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라 좋구나 연자매야 

4) 자리(지직)틀 

왕골， 부틀， 짚 따위로 자리를 짜는틀 두개 

의 나무를 세우고 그 끝에 건너지른 둥근나 

무에 일정하게 홈을 파서 날을 감은 고드랫 

돌을 앞뒤로 걸쳐놓고 엮음. 자리(지직)를 

방바닥에 깔으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 

는 매우 포근하다 

지직(자리)짜는 노래 

덜거덩 덜거덩 사기고 뱃도롱 

늙은이 심심초냐 

넘어가세 넘어가세 들너머 간다아 

사기야도 고드랫돌 넘어간다 

서른도 날왕 물자리 지석자리 

자리나 언제나 안되려고나 

자리를 매야만 지사를 모셔 ... 

5) 갓(뿔) 

삼국시 대 부터 사용하였으며 그후 1367년 

(공민왕 16) 에 원(元)의 호복(胡服)을 버리 

고 구제(舊制)로 돌아갈 때 흑립(黑쏠)을 쓰 

게하되 갓 끝에 그 사람의 품수(品數)를 나 

타내기 위하여 백옥(白玉)정자， 수정(水옮) 

정자 동을 달게 하였다. 그후 1387년(우왕 

13)에는 관리에게 사모를 쓰게 하였다. 갓의 

양태 부분을 보면 머리털 만큼 가는 대올이 

매우 조밀하게 엮어져 있는데 동섬원을 그 

리는 올을 “절대" 방사선으로 뻗은 올을 

“날대”라고 한다. “절대”수가 가장 많을 때 

는 1백 30개이고 이때의 “날대”수는 5백개 

이다. 놀라운 것은 “절대”와 “날대”가 이룬 

사각형에 대각선으로 “빗대”를 끼워 넣은 것 

이다. 이 양태 하나를 만드는데 숙련공이 1 

주일에서 2주일까지 걸렸다고 한다. 오늘날 

갓일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재료와 기법올 이용하여 우리 시 

대의 새로운 갓이 출현되지 말하는 법은 없 

을것이다. 

6) 베틀(織機) 

베틀은 고려말 물레를 발명한 문래(文來) 

의 아들 문영(文榮)이란 사람이 처음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삼베 무명 명주 모시와 같은 

피륙을 짜는 베틀이 차츰 자취를 감추어 가 

고 있으나 아직도 호남지역 및 경남지역에 

서 짜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다. 베틀은 소나 

무 피나무 둥으로 만드는데， 북은 고용， 감나 

무로 만들어 진다. 부분별 명칭은 용두머리 ， 

눈썽대，눈썽노리，눈생줄， 잉아， 잉앗대，속 

대，북，북바늘，북꾸리，바디，바디집，바디집 

비녀， 최활， 부티， 부티끈， 말코， 앉을깨， 뒷기 

둥，마음대，베틀신，베틀신끈，가로대，눌림 

대， 눌림끈， 베틀다리， 비경이， 베틀앞기둥， 

베틀신대， 사침대， 도투마리， 베탱이 동 30여 

가지가 된다. 

베툴노래 

노세 노세 베틀을 노세 

옥낭당에다 베틀을 노세 

에헤이여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이 지누나 

베툴다리는 네다리오 

큰아기 다리는 두다리라 

에헤이여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잉아대는 삼형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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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림대는 독선이라 

에헤이여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반달같은 부태는 

가시는 님의 눈물이라 

닭아닭아우지를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샌다 

에헤이여 베찌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 

만지누나. 큰애기 허리를 안고돌고 

무지개발 신초래는 

큰애기 발목만흔들건틀 4. 결 론 
에헤이여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함경나무 북받이집은 

눌러만주어도 노래한다 

에헤이어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밤에짜면 월광단이요 

낮에 짜면 일광단이라 

에헤이여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십만 지누나 

일광단월광단다짜놓고 

어느네 낭군을 섬겨볼까 

에헤이여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들창밖에 나리는 비는 

향토사란 원래 한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환경의 제약아래 서서히 이루어져 전 

승되는 의식과 풍습 및 지혜를 연구하고 후 

세에게 계숭하는데 의미를 갖은 전통문화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토 문화의 뿌리 

를 한데모아 정리하여 후대에게 계숭하게된 

본 사료실이 집대성 한다는 사명은 큰 의의 

가 있다고 보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 

다. 앞으로 계속 추진되는 수집 전시 사업에 

군민의 많은 제공이 절대 필요하기에 구원 

하오니 많은 동참과 후원이 있으시기를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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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향토를 빛낸 사람들 

경로효친사상 선양으로 
효행상을 수상한 사람들 

효부상 

최문옥 

위 사람은 56세의 가정주부로 5년전 시아 

버님께서 뜻밖의 중풍으로 일신 마비되어 

생활고에 허덕이는 영세 농가로서， 아버님의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고민끝에 근근 

히 빚을 얻어 병원 또는 한의원 동으로 1년 

간이나 동분서주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하직하실 때까지라 

도 정성껏 모셔야 하겠다는 각오로 아버님 

의 식사및 대소변시중이며， 금년 92세의 고 

령으로 인한 노망증에 단련을 받으면서 묵 

묵히 전섬전력을 다하여 구안을 하여오는 

것이 5년이 흘렀고， 사후의 효도는 소용없다 

는 결심으로 살아 생전에 소원이나 풀어드 

리겠다는 주부의 효도심정이 지극한 자 입 

니다. 

시아버님의 병환이 5년이나 되었는데 하 

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시중을 다하는 주부 

로서 마을 주민들의 치사가 놀라우며， 사회 

의 모범된 효부로 인정받고 위의 공적을 표 

본으로 89년도 효행자 대상자로 추천된 자 

입니다. 

효부상 

김공예 

위 사람은 1959년 3월 12일 인제읍 상동 

리에서 출생하여 어려운 가정생활로 국민학 

교를 졸업하고 어려서 가사일에 어른들을 

도우며 생활하였으며， 웃어른들의 훌륭한 가 

정교육을 본받고 올바른 정신을 배양하여 

왔다. 그후 언제읍 상동1리(현재 생활하는 

시가)의 정수성과 결혼을 하여 신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성품이 방황하는 편이라 자 

주 집을 나가고 양친 시부모를 모시고 비가 

오나 눈이오나 농사일에 손， 발이 부르트도 

록 일하면서 생활을 하여 왔다. 남편인 정수 

성을 항상 잘되라고 기도하고 효성껏 이끌 

어 주어 그 결과 남편이 마음을 돌이켜 가정 

에 충실하고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살아가 

고 있으며， 3남매의 아이들을 낳아 다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시어머니가 눈이 어두운 병 

세로 있어 항상 앞에서 지팡이가 되고 퉁불 

의 역할을 하며， 한시라도 잊을새라 공경하 

며 모시고 있어 이웃의 칭찬이 많고 타의 귀 

감이 되는 훌륭한 효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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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향토를 빛낸사람들 

장한 어머니상 

노춘열 

위 사람은 인제군 남면 정 자리 303번지 

망부 노창순의 무남독녀로 출생 빈곤한 생 

활속에 국민학교를 중퇴하고 가사 일을 돌 

보다가， 인제군 남면 신풍리 770번지 망 최 

구용의 본실이 불치의 병세로 내외간중 6남 

매를 출산후(최문자， 최동해， 최경자， 최문숙， 

최인숙， 최동조) 이들 자녀들의 양육실정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구용과 동거하게 

되었고， 그후 최구용의 막내인 최동조가 현 

18세가 되었는데 30여 성상간의 세월을 3칸 

집 1동내에서 진실로 친자식과 같이 6남매 

를 키워서 위로는 출가， 순노동으로 변심없 

이 올바른 가정교육은 물론， 사회적 위치 면 

립 입신을 위해 정성을 다해가며 양육한 공 

적이 있으며， 최구용의 본실부인 이순덕 

(1913. 8. 18일생 현존)의 불치의 병환을 위 

해 한 시각이라도 잊을새라 물심양면으로 

(같은 동리에서 거주하고 있음) 조석방가 위 

로하여 주고있음. 또한 노춘열씨는 현재 전 

실자인 최경자와 최동조의 가에서 동거인격 

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역사 

이래 참으로 보기드문 가화성으로서 자식들 

은 물론 인근 주민들로 부터 현모로 여기고 

그 소문은 원근으로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효부상 

이옥희 

위 사람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 

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에서 남다른 

부모님의 가정교육을 받아가며 가사일을 돌 

보며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이웃어른들을 내 

친부모 섬기듯 대하여 생활을 하다가 최창 

호 부군을 만나 시집을 가서 생활을 하여왔 

다. 

시집생활도 넉녁지 못한 생활속에 시가 

양부모님의 시중을 들으며 꽃은 일을 손， 발 

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며 가정생활을 하여 

왔다. 

또한 이웃 노인네들을 가끔씩 집에 모셔 

서 음식을 대접하며 인사성 밝고 예의있는 

정신과 몸소 실천 하기를 계속하여 이웃의 

칭찬이 자자하여 남다른 효부소리를 들어왔 

다. 특히 어려운 청소년들을 돌보아줌은 물 

론 부녀들 모임에도 모범된 행동으로 생활 

을 하는 또다른 점이 돋보여 주위의 칭찰이 

다대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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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문화 예술 진흥으로 
문화상을 수상한 사람들 

향토극단 운슬봐 

총무 한구현 

위사람은 평소 향토문화 발전에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연극의 불모지인 인제군 및 인 

근지역에의 연극활동의 정착과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토극단 올술꾀 창단 

에도 뜻을 함께 하여 제 1 회 공연부터 3회공 

연까지는 캐스트로서 성심성의껏 맡은 배역 

을 해냈으며， 4회 공연때는 무대감독으로서 

모든 단원들의 뒷바라지를 해왔고 회원 상 

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향토극단 은송외의 

총무로서 어려운 일마다 앞에나서 책임을 

완수하는 모범을 보였으며， 특히 각급 중 • 

고동학생들의 정신문화 건강의 증진을 위하 

여 연극을 통한 교양의 폭 확대및 정서순화 

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내설악사진동우회 

총무 민 종식 

위 사람은 언제 내설악 사진동우회 총무 

로서， 사진문화의 불모지인 인제에 사우회 

발기인으로 동우회 창립에 공이 컸을 뿐 아 

니라， 매월 회의를 소집하여 향토 유적지 및 

관광지는 물론 내설악 관광사진을 촬영하여 

향토의 홍보와 사진기법 둥 많은 문화적 가 

치를 높이는 공이 현저하며， 특히 합강 문화 

제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제 1 회 사진 

동우회의 작품인 사진전시회에 회생적으로 

행사의 성과를 드높여 향토의 사진문화발전 

에 전기를 마련한 공적이 많은 자입니다. 

” 
에
 



o 향토를 빛낸 사람들 

내린문학동인회 

회장 최 병 헌 

위 사람은 평소 향토문학예술발전에 기량 

을 다하여 일하여 왔음은 물론， 전통문화 발 

굴사업에도 공적이 있어 80년도 발간된 군 

지편간에 많은 도웅을 기여하였다. 그후 향 

토 문학예술에 기틀을 마련코자 노력하였고， 

1988년 12월에 10명의 문학에 뜻을 가진 사 

람들로 내린 문학동인회를 구성하여 정기모 

임을 매월 가졌으며， 89년 5월， 작품전시회 

및 시낭송회를 가져 지역사회 문학진흥에 
뿌리를 내렸고， 제7회 합강문화제 축제행사 

에 백일장을 주관함과 시낭송회및 향토문인 

들올 초청 문학강좌를 개최하여 축제분위기 

를 조성함은 물론， 문학진홍의 기수로서 역 

량을 다하여 향토문학의 함수와 기틀에 공 

로가 현저한 자입니다. 

솜다리합창단 

부회장 최 종 축 

위 사람은 가정주부로서 학창시절과 평소 

음악문화에 소질올 가진 자이며， 피아노 교 

습소를 운영하여 내고장 음악문화발전에 기 

여 함은 물론， 1987년 부터 합창단을 발기 하 

여 합창단 구성에 힘을 기우렸고， 또한 부회 

장 직책을 맡고 강원도 합창경연대회에 매 

년 출전하는데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왔으며， 지역문화축제행사에 단원을 이꿀고 

참여하여 지역음악문화진홍에 공이 현저한 

자입니다. 

(89. 10. 25 문화상및 효부상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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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회 강원도 문화상 수상 

인제문화원 감사 박 해 순 

이 고장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으 는데 열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며， 어려서부터 민속놀이 및 소리와 춤에 취 현대예술 사업에도 뭇이 있어 이 고장 예 

미와 소질성이 있어 동네에서 있는 적은 모 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몸소 참여하 

임이나 큰 모임에 불려 다니며 신명나게 홍 고 있습니다. 

을 돋구며 즐거운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기 88년도와 89년도에 개최되었던 전국 8도 

여 하여 왔다. 특히， 8. 15 해방과 더불어 우 아리랑 축제행사에도 “언제멧목아리랑” 소 

리나라에 서구문명이 들어옴으로 서구문화 리로 출연하여 감사패를 받는 동， 우리 고장 

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전 의 유일한 전통예술의 공로자로서 금년도 

통문화가 퇴색해지고 있는 점을 마음 한 구 제 31 회 강원도 문화상 수상자로 영광의 상 

석에 애태워 하던 중， 80년대초 전국적으로 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이 활성화되고 전통문화사업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 활발히 전개되어 우리 

조상들의 얼과 위업을 선양하는 중요한 과 

제를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제문화원이 84년도 사단법인으 

로 정부의 숭인을 받아 설립되어 초대문화 

원 임원으로 추대를 받음과 동시， 누구보다 

뛰어나게 문화사업을 전개함에 선봉이 됨은 

물론， 특히 사라져가는 우리 조상님들의 위 

업과 생활성을 여러면으로 깊이 연구하여 

전통예술을 발굴하여 재현하고 전숭보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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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金 律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뜻 

인간의 생활에서 남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만큼 자 

기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베풀어준다면 그 베푼 만큼 원하는 것이 자기에 

게 돌아온다는 뜻이다. 

• 해설 
이는 성서(신약) 마태복음 제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 성귀를 사회인이 되는 자격의 제 1 조로 삼고 이를 황금률(黃金律)이 

라한다. 

또한 동 19장 19절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민주 

주의 사회에서의 삶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이 구절은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신사도의 제 1 조라 하는것은 이 때문이다. 

「성서」에서 

대
 
ω
 



口향토예술단체활동 

인져l솜다리 합창단 

단원 박옥화 

문화와 예술의 불모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인제에서 합창단을 창단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도 난관이 많았었다. 주민들의 인식부 

터가 먹고 사는것조차 바쁜 세상에 뭐가 나 

온다고 노래를 하느냐는 것이었다. 

해마다 있는 합창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관계하시는 분들의 수고도 눈물겨웠지만， 앞 

장서서 합창단원을 이꿀어 가셨던 지휘자님 

과 부회장님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 

다. 

솜다리 합창단이 창단되고 주 1회씩 연습 

을 강행했던 작년도에 지휘자 선생님이 전 

근가시기 전엔 그래도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나름대로의 긍지를 갖고서 열 

심히 연습을 했다. 아이들올 키우고 남편과 

시부모님 뒷바라지도 게을리하지 않고서만 

이 우리들의 시간이 즐겁고 유익했기에 낮 

에는 가정일에， 연습이 있는 날엔 밤낮으로 

바쨌다. 중년충인 대부분의 단원들은 자기만 

의 시간을 갖기란 어려웠다. 모여앉아 남의 

험담이나 하고， 남펀과 아이들 얘기만이 전 

부였지만 합창단에 들어온 이후 그녀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한 

결같이 그들처럼 엄마도，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한 인간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으 

로 흐뭇했었다. 

그 시간만큼은 모든 것에 속박되지 않는 

것 같았고， 스트레스같은 것이 싹 가실것 같 

이 마음이 편하기만 했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89년도 다 지나가고 있다. 스쳐 

가는 바람이 매서운 겨울인지라 당분간 합 

창연습은 연기하기로 하고 90년 봄을 기다 

리면서 지낸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인식조차 

도 어려웠던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합창단 

을 하는 아내와 며느리를 이해하는 것만도 

고마울 뿐이다. 

솜다리 합창단을 창단하고 힘들었던 일들 

을 생각할 때마다 합창단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을 주셨던 분들을 기 

억해내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단원 

들은， 언제에서 떠나지 않는 한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할 것을 맹 

서해 본다. 

솜다리라는 언어의 뜻은 내설악에 자생하 

는 에델바이스를 닮은 꽃이라고 한다. 흔하 

지 않는 식물이지만 아주 귀한 식물도 아닌 

것이라고 한다. 솜다리처럼 가장 흔하지도 

너무 귀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인제 

의 꽃으로 자리잡고 싶다. 어려움이 있더라 

도 인내해야 하는 한국인이기에 주부로서의 

일이 힘겨워도 충만한 자아의 시간을 위하 

여 노력하려 한다. 

강원도 합창대회를 몇 번이나 치루었고 

불행히도 입선 한번 하지 못했던 쓰라림의 

옛날이 있었지만 희망을 품고， 언젠가는 우 

리도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를 굳히 

고 서 있을 그날을 위하여 조심스럽게 걸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아 

니 하리라 각오는 되어있지만 서로 화합하 

고， 이해하며，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간다면 

솜다리 합창단도 머지않은 날 분명히 정상 

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으리라. 

더
 싸
 



인제 솜다리 합창단 

올 가을날은 유난히 바쨌고， 풍요로웠다. 

비록 군인 아저씨들의 군악회의 찬조출연이 

었지만 열심히 연습했었고， 그 덕분에 주민 

들의 호웅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보 

람이었다. 

추석과 운동회가 겹쳐지는 하루 하루를 

쪼개어서 우리의 시간을 찾았던 올 가을날 

의 기억들， 먼 훗날 올 가을날올 생각하면 

가슴뿌듯한 날들로 기억되어지리라. 모쪼록 

솜다리 합창단의 앞길에 행운의 여신이 함 

께 하기만을 빌어보면서 합창단의 일원으로 

열심히 함께 걸어갈 것을 결심해 본다. 

솜다리 합창단 명단 V 

반 주:황현주 

소프라노 : 오경애(조장)， 정정숙， 심용자， 엄윤순， 최선주， 최경순， 장분애， 이은주， 강복희， 이 

수남， 문경옥， 최은자， 김기중， 김정회 

메조소프라노 : 최종숙(조장， 부회장)， 오영란， 김명희， 최미숙， 전현숙， 백옥희， 장영숙， 박미영， 

김은회， 안옥녀， 전옥자， 이금순， 함경미， 정미향， 장경숙， 최종옥， 박현희， 김선 

희，김명자. 

앨 토 : 이길자(조장)， 박옥화， 최옥섭， 정영자， 최숭숙， 강순복， 김일심， 이수진， 심용자， 윤 

필녀， 이경자， 정순금， 표춘희， 이미애， 손영애， 정순금， 김원자. 

(인제 솜다리 합창단 합창발표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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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향토예술단체활동 

향토극단 운슬봐 

• 창단 : 1987. 12. 22 

• 공연 : 제 1 회 1988. 2. 19 토기 와 포수 
제 2 회 1988. 9. 9 그해 마지막 여릅 

제 3 회 1990. 3. 17 금따는 콩밭 
제 4 회 1990. 9. 17 봄 봄 

• 임원 : 단장 장복한(원통고 교사) 

총무 한구현(인제고 교사) 

재무 홍혜경(인제전신전화국) 

간사 송병선(인제고 교사) 

• 단원 : 이상각， 정재학， 이운철， 남정우， 김성호， 박병석， 이규형， 안선미， 

천미숙， 김순복， 강미영， 전금옥， 김경자， 김정호， 장정섭. 

향토 연극 무대를 화려하게 꽃피우며 함께할 
회원을 기다리고 았습니다. 

연락처 : 461-6678, 0553 

댐
 



디향토예술단체활동 

내린문학동인회 

• 발기 : 1988. 12. 9 

• 창립 : 1988. 12. 30 

·임원:회 장 최병헌 

부회장 한성국 

총 무 장정섭 

·회원 : 김실권， 김규중， 장복한， 한구현， 황민숙， 김선희， 김미숙， 김성희， 김복 

순， 문정주， 김신향， 최홍기 

• 사업 : 1989. 5. 5 시화전(인제문화관) 

1989. 5. 7 시 낭송회 (비 봉단위 조합) 

1989. 9. 16 시낭송회(비봉단위조합) 

1989. 9. 16 문학강좌(비봉단위조합) 

(초청문인 : 향토출신 소설가 이외수， 시인 최돈선) 

1989. 9. 16 第 1 며 朴寅煥 詩A追幕白 日場 開健(제 1 회 박인환시 인 

추모백일장 개최) 

1989. 12. 22 문학동인지 창간호 발간 

• 우리 文學A은 끝까지 苦‘t잃할 줄 알아야 한다. 

• 우리 文學A은 高次元의 美를 追求해 야 한다. 

·우리 文學A은 나름대로 哲學이 있어야 한다. 

향토문학의 꽃을 섬고 가꾸고자 젊은 동호인 

들이 모인 이곳에 참뜻이 있는 분을 기다리 

고 있습니다. 연락처 : 461-6999 

뎌
 냉 



o 향토예술단체활동 문학동인회 화보 

1989. 12. 22 문학동인지 창간호 발 

간기념 시낭송회 

1989. 5. 7 인제읍 비봉단위조합 2층 

에서 개최된 시낭송회 

1989. 5. 6의 시화전에 출품된 “소망의 시” 

야
 써 



디향토예술단체활동 

내설악사진동우회 

• 창립 : 1988. 5. 11 

·입원:회 장 오정진 

부회장 전영환 

총 무 민종식 

• 회원 : 한용운， 이주호， 남덕우， 신경선， 김은식， 김미숙， 권영진 

(1989.9. 16 합강문화제 축제행사로 개최된 사진전시회) 

위대한 작가란 사진을 기술적으로 잘 찍는 이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처한 당 

대의 역사적 화표를 사진으로 자각하고 확인해 나간 이들을 말한다. 이런 점에 

서 위대한 사진가들의 사진은 단순한 표현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시대의 

발언이요， 대변인 것이다. 결국 사진사의 계송과 발전은 시대적인 자각을 한 사 

진가들에 의해 이어지는 시대의식의 전개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대의식은 사진가들의 성향에 따라 논리적 이성적인 경우도 있고， 직 

관적인 통찰력에 의한 경우도 있다. 시대의식을 지적(知的)으로 자각한 사진가 

들은 논리적으로 자기시대의 사진적인 주장을 외쳤고， 직관적으로 통찰한 사진 

가들은 작업과정올 통하여 이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우리들의 역사적 좌표를 정려하고 향토사진문화의 도약적 발 

전을 위하여 참뭇이 있는 회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 락처 : 461-2298, 6678 

댐
 



口향토예술단체활동 

석이미술동우회 

• 창설 : 1989. 11. 20 

·임원:회 장 배영규 

부회장 문지영 

꿇
 

、

이
 

무
 

총
 

• 회원 : 김덕림， 이해렴， 박윤선， 장정섭， 이원희， 황현주， 이재영， 김영숙， 

김명제， 오영자 

향토문화의 도약적 발전과 함께 시대와 사회의 
삶의 진실을 파악하고 표출하려는 미술에 뜻이 
있는 회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 락처 : 461-0553, 6678 

런
 
ω
 



口향토예술단체활동 

향토민속보존회 

• 창설 : 1985. 6. 20. 
·임원:회 장 김진용 

부회장 박해순 

총 무 이만철 

• 회원 : 손용인， 김상혁， 김연규， 최양준， 박춘매， 최종옥， 전재홍， 이종명， 전재봉， 
이상주， 박재승， 김대식， 이종식， 조해수， 박희운， 이홍주， 이주은 

• 사업 : 1983년 : “백중성황제”발굴재현 
1984년 : “기 룡베틀” 발굴재 현 
1985년 : “인제멧목” 발굴재현(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1986년 : “심메마니” 발굴재현 
1987년 : “인제숭둔골 숭굽기” 발굴재현(제 5 회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최 

우수상， 전국민속예술 경영대회 우수상) 

1988년 : “인제무죄점골보습굽기”발굴재현(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상) 

1989년 : “인제갈이남박만들기” 발굴재현(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상) 

。 A

TT 

。 ;‘­TT 

민족의 숨결인 전통문화를 발굴 보존하고 후세에 
게 전승하는 모임에 동참을 바랍니다. 

연 락처 : 461-6678 

% 



口향토문예 

1 觀 土 文 藝 j 

口忍혼草 최병헌 

디無 박우인 

디가 끔 오정진 

디所 願 김미숙 

디山 行 한성국 

口期 約 장정섭 

디 우리 고장의 역사를 찾아서 

口 사랑하는 인제의 요모조모 

口 향토의 미소 

口숨은휴양지 방동 

口조상의 얼올 찾아서 

口살기좋은고장 

m 

갱
 



口향토문예 

忍、 쩡; 草

數十年 忍、쪽의 세월 

苦痛을 참아가며 

外勢의 압력에도 

시들지 않고 

용케도 살아 온 金銀花

같은피같은民族 

배달의 民族

덩굴지어 살 비비며 

살아왔거늘 

노란꽃 하얀꽃 

흐드러지게 피어서는 

어찌 

꽃이 꽃다르다 꽃끼리 싸워 

色이 色다르다 色끼리 싸워 

뿌리도 하나요 

줄기도 하나요 

잎도 하나 이거늘 

미움도 

원한도모두 다 잊고 

兄弟여!이제는 

뜨거운 가슴을 열고 

꽃이 꽃과 어울려 

色이 色과 어우러져 

한 뿌리임올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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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향토문예 

효또 

기린면 서 1 리 3반 박 우 인 

처음부터 그랬다. 좁은 가슴 어느 곳도 채워진 것 없이 ...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다. 

언제부턴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바다와하늘 

태양과 파도를 서슴없이 받아틀이며 

마음은 즐거운 줄 알았다 

동공을 뚫고 들어온 모든 것이 

자꾸만 커져갈 때 부해진 줄 알았다 

더욱 더 많이 담고 싶을 때 

보도 듣도 못한 바람도 일었다. 

그뿐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다 

아무 것도 가진건 없었다 

m 



口향토문예 

가 
내설악사진동우회 회장 오 정 진 

가끔 

저만치 떨어져서 바라보는 
슬기가 아쉽다. 

보는 대상이 
크면 클수록 

듯
 

야
 、
이
 

웰
 
보
 

、
이
 

에
 
을
 

산
 마
 

이국땅에 서 보아야 
조국이 가슴에 와 닿듯 

그래서 가끔 

떨어져 보자는 것이다. 

인생을 어디쯤에서 
바라 보아야 알까?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까지 물러설 수 있다변 
화안히 볼 수도 있을 것을 

몫차지 경쟁에 
눈에 핏발들이 선 세상 

액
 

밟
 

짓
 

며
，
 

1

리
 

책
 는
 무
 

터
서
 
。
­

로
 둥
 람
 

서
 허
 
사
 
사랑하는 이여! 
우리 가끔 

산에 오르자 

무언가 풀리지 않을 때면 
멀찌감치 물러서 바라보자 

그래서 

그때마다 生의 意味를 되찾아 

새 삶을 
엮어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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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원 

이맘때면 

늘 용서하신다 

산 골짜기 殘활 

새 융단으로 감아 내가고 

이 마올 오일장으로 

펼쳐놓는 行事를 

깨어지는 소리 

꿇生이랍네 

파란미소 

生命이랍네 

허락하여 주셔요 

무릎 헤진 所願하나 

꼬리 긴 바람 

져울 모퉁이 돌다 

움찔 만나는 봄이듯 

청동빛 고운 

사랑하나 

던져 주셔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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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문학동인회 검 미 숙 



디향토문예 

山빛을 따라 

山길을 가면 

山 行

숨결로 온 몸을 칭칭 감은 

山꽃과 만난다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유방의 꽃과 

至純한 심지를 올리면 

어둠의 껍질올 벗기면서 돌아오는 

달빛올 만난다 

우리는 서로 山房에서 퍼내는 음성으로 

全身을 재단하다가 

끝내 무구한 웃음으로 

갈증의 바다를 건너오면 

밤새 그을린 풍피를 닦는 

아침과 만난다 

山꽃으로 가득찬 

山길을가면 

착한 꽃올 피우는 

山色과 만난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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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 約

그가을 

조락({周落)의 거리에서 

혹색 망또 펄럭이며 선 

오동나무 

잎사귀는 우우 소리내어 

울었다 

혼령처럼 

허공마저 울며 

애정의 표시삼아 

안개를 뿌린다 

「기다려야지」 

바람은 미친듯 다가와 

닭살을 활고 간 

의미를 

저만큼서 소리소리로 

기다려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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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향토문예 

내린문학동인회 장 정 섭 



o 향토문예 
<> 향토예찬 글짓기대회 입선작 <> 

금 상〈고등부〉 

우리고장의 역사를 찾아서 

원통고 1-3 유 준 희 

나의 조그마한 방 책상 위에는 지금 종이 

조각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 한계산성 옥 

녀탕 오계탕 백담사 장수대， 오색 헤 

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이조각들이 각 

각의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여기 저기 떠돌 

아 다니고 있다. 

귀에선 부스럭거리는 잡음소리를 담고 손 

에선 떠돌아다니는 종이조각을 뒤적이며 눈 

은 종이조각을 응시하면서 하지만 이 

것을 모두 정리하여 담아 주는 것은 생각밖 

에 없다. 

한참만에 떠돌아다니던 종이들은 제자리 

를 찾아갔고， 나는 이 글의 제목대로 우리 

고장의 역사를 찾아갈 수 있었다. 

정리한 종이들의 첫장을 열어 보면 우리 

가 살고 있는 이곳， 즉 “인제”라는 말의 유 

래가 시작된다. 지금으로 부터 500년전， 나 

라에 커다란 국난이 발생하였다. 이 국난으 

로 더 이상 한양에 머무를 수 없게 된 임금 

님은 생각다 못해 이곳에 친히 내려와 국난 

을 피하면서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그때만 

해도 교통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데다가 

그것도 한 나라의 임금님이 이런 변두리에 

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 

는 국난때문에 긴날을 보내기란 나라의 정 

학생 

세가 여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임금님은 이를 알아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신하를 보냈다. 나라의 정세는 못 알아도 신 

하를 보냈으니 안심이다. 라고 생각한 임금 

님은 아침에 눈만 뜨면 그 신하의 소식부터 

알아 보았다. 하지만 신하를 기다린 횟수가 

늘어가변 갈수록 임금님의 궁금증은 더해만 

가고 끝내 한양으로 보낸 신하는 돌아올 기 

약조차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못한 임 

금님은 다시 심복신하를 한양으로 보내기로 

마음 먹었다. 임금님은 신하를 대령시켜 놓 

고 하도 한심스럽고 안타까와 하는 말이 그 

유명하게도， 그리고 좋지 않은 의미로 우리 

귀에 오르내리던 말 바로 

“너도 인제(이제) 가면 언제 돌아올꼬"라 

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인제’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다는데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언제’라는 지명은 고려때 불리우던 말로 

고구려때는 ‘저족’ 신라때는 ‘희제’라고 일컬 

어 졌다고 한다. 이들 명칭을 보면 돼지발이 

나 짐승의 발굽형에 많이 비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인제는 전설과 달리 유명한 유적 

지나 유원지， 그리고 경치를 뽕낼 수 있는 

아름다운 유명지를 듬뿐 가지고 있었다. 아 

까 말했던 백담사， 장수대 둥과 같은 것들이 

예가된다. 

하지만 나는 이들과 비교도 안될 만큼 깊 

은 역사를 가진 강원도 내에서 빼놓을 수 없 

는 유적지， 바로 한계산성에 대해 말하고 싶 

다. 

이 성은 그 자취만 추적해도 7때에 다다 

르고 성의 길이가 6，278척， 높이가 4척이나 

된다니 정말 자랑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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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큰성에 전설이 없을 턱이 없었다. 

전설올 살펴보니 이 성 때문에 생긴 마올 이 

름 하나와， 그리고 또 다른 전설 그러니까 2 

개의 전설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성 근처에는 ‘재내’라 불리는 마을이 있 

나 보다. 이 마을은， 이 성을 쌓기 위해 기와 

를 만들어 운반해야 했다고 한다. 군사들이 

이 기와를 운반하기 위해 일렬로 서서 날랐 

는데 그 열어 물흐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 

여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지금부터 약 1,040 

년전， 따지고 보면 ‘인제’보다 더 오래된 전 

설이라 하겠다. 신라의 경해왕이 친고려 정 

책을 쓰자 이에 불만을 품은 후백제는 견훤 

이 경애왕올 살해하고 뒤를 이어 경순왕이 

즉위하게 되었다. 그러나， 후백제의 잦은 침 

입으로 국력은 말도없이 쇠약해지고 백성의 

민심마저 고려로 쏠리게 되자 묻내는 고려 

왕권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아들 김세진은 천년사직올 

하루 아침에 버릴 수 없다고 굴복하지 않고 

인제군 한계리에 와 외성의 높이가 20척， 내 

성이 24척， 성폭이 15척이나 되는 성을 쌓아 

피신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반도들의 침입으 

로 그곳을 떠나 약 60리 되는 지점까지와 

망국의 한을 풀지 못하고 끝내는 죽고 말았 

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용다. 

몇 장 안 되는 글에 규모로 보나 역사의 

깊이로 보나 그 커다란 성을 담을려니 무척 

이나 벅쳤다. 그리고， 이 성올 살펴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이곳에 지금은 거의 유실되 

어 두 개 밖에 남지 않은 비석이 있다. 하지 

만 이 두 비석도 풍상에 씻기고 이끼가 끼어 

비문을 알아 볼 수 없다고 하고， 더더욱 안 

타까운 점은 이 성의 축성연대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근래 전문가들의 

학술연구가 시급하다 하겠다. 

이렇게 짧온 글이지만 나의 이마에는 벌 

써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고개를 들어 창밖 

을 보니 창밖은 이미 땅거미가 짙게 깔려 세 

상은 암혹속으로 잠겨버린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난 갑자기 세월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밤이 오면 밤은 잠시의 휴식을 

취하고 새벽에게 쫓겨가고， 새벽은 다시 태 

양을 불러 잠을 깨우고 또 다시 밤이 되어 

버리는 것이 세월의 근본인가 보다. 쉴새없 

이 바쁘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 선 

조들은 역대에 길이 남올 훌륭한 문화재와 

역사를 남긴 것이다. 

어느새 난 집앞 툴에 나와 거닐고 있었다. 

밤 이슬은 풀잎에 내려 걷고 있는 나의 발목 

올 촉촉히 적셔 주었다. “내가 지금 걷고 있 

는 이 땅， 언제 보아도 평화스럽지만 먼 훗 

날 우혀가 전설속의 인물이 되는 날엔 어쩡 

평화 아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지도 

모르는 일이고， 과거에도 여기가 전쟁터였을 

지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나의 뇌리를 스치 

고 지나간다. 

〈孝行 李斗模〉

李斗模(1894-1963)는 平블李民 24世孫으로， 字 成七로 縣5里 上德에서 태어나 12歲의 어린 

나이에 父親이 死亡以後 生活이 困第한 處地엄에 不抱하고， 母親이 願하는 일이라면 단 한 번도 

指遊하는 얼이 없이 每事를 보살펴 드라고， 死亡무렵에 손가락을 짤라 그 피를 업에 넣어서 生
命을 延長시켰을 뿐만 아니라， 3年間 喪服을 입고 훌附近에 草幕집을 짓고 殺生과 軟食 먹는 것 
까지도 가리며 孝行을 다하였으므로， 朝蘇總督으로부터 孝行表影을 받았는데 縣 5 里(上德)에 居

住하고 있는 炳華(1927- 가 覆쫓 完讓文과 孝行錄을 所重히 保姓하고 있다. 

憂훌Z完議文 끝머리에는 都約長代辦째立約長 都有司 都事로 鄭股宋外 28名이 連暑名되어 있으 
며 또 族를홉에도 “字 成七， 甲午二月十-日生 孝行願名於遠近A相傳達平上而有孝行錄 室 鐵頂崔
BÇ"F젠午四月十-日生 父-:Jt三”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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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고등부〉 

사랑하는 언제의 요모조모 

인제종고 이 해 용 

전국에서 인제라는 곳을 아는 사람은 별 

로 없다. 하지만 인제는 아름답고 현대인들 

이 쉴 수 있는 관광지가 여러 곳에 있다. 그 

중 춘천~인제간 뱃길 64km. 소양장을 이용 

한 쾌룡호는 뱃길의 유일한 수상교통로라 

한다. 파렇고 넓게 펼쳐진 소양강. 아버지의 

아니 부모님의 넓은 마음처렴 가슴에 와닿 

는 느낌을 주는 이곳 바로 소양강이다. 소양 

강은 많은 낚시꾼들에게도 호평받고 있지만 

선착장의 잘 정리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선착장올 나와 고불고불한 군축령 고개를 

넘어 인제시내로 들어오면 우리의 선열들이 

잠들고 있는 충혼탑이 깨끗이 정리되어 우 

리로 하여금 저절로 선열들의 감사의 뜻을 

생각하게 한다. 또， 봄이면 새싹이 돋고 여름 

이면 온 산이 파렇게 변하여 가을이면 오색 

의 단풍으로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다다를 

때이면， 우리 모두 내설악의 절경에 도취되 

고 만다. 이 가운데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으 

니 그곳이 한계령이다. 마치 철모르는 아이 

들이 꼬리잡기를 하듯이 물고 늘어지는 듯 

한 이 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이어 관 

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래의 보고인 

강원도， 이 강원도의 진짜 보물인 우리 인제 

는 이것 뿐만 아닌 小勝爆布는 주위의 풍경 

이 마치 꿈속에서 혜메이게 하는 착각을 주 

게할 만큼 장엄하고， 높이 180m에서 떨어지 

종:J-λ꾀 
ï 。

는 폭포수는 말로 표현을 못할 만큼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란 주위 

의 수목들도 그 폭포수에 보답이 라도 하듯 

이 곧고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다. 그리고， 

서기 847년에 세워진 백담사가 있다. 어린 

소녀의 마음과 같이 조그닿고 깨끗한 내의 

건너편에 초라하게 서있는 백담사는， 그 초 

라함과 달리 조용하고도 엄숙한 분위기는 

어느 누구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곳은 

또한 3. 1운동때 만해 한용운님 이 “님 의 침 

묵”을 탈고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래서인 

지 엄숙한 분위기를 한충 더해주고 있다. 관 

광객이라면 의례 쉬어간다고 하는 선녀탕이 

있다. 양옆의 수목과 벼 랑을 벗삼아 부드러 

운가 하면 날카롭게 깎인 돌 위로 흐르는 물 

이 부딪치는 모습은 우리네 인생살이 와도 

같은 것 같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맑게 모 

여있는 물올 보면 마음까지도 깨끗해지는 

것 같다. 그런가하면 전국의 사찰 및 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봉정암 

은 그 이름이 지어진 유래까지도 굉장하다. 

慧藏이 창건 당시 암자터를 고를 때 봉황 한 

마리가 날아와 잡아주었다고 하여 봉정암이 

라고 한다. 넓고 맑은 하늘 밑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바위들과 수목， 그리고 봉정암은 

16살 숫처녀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다. 그 반면 장군바위는 봉정암에게 자랑 

이라도 하듯이 하늘로 쭉 뻗어 서있다. 우리 

나라 조상의 씩씩한 기색을 물씬 풍기게 하 

여 나로 하여금 또 한번 감탄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보고， 우리 강원도의 보고 인제 

는 개발 가능성이 무한한 곳이다. 우리나라 

의 전통 새색시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인 

제는 항상 정리정돈된 모습일 것이다. 그리 

하여，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 

한 살아있는 유산이 될 것이다. 이 맑은 공 

기를 현대인들은 필요로 하고있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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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세계인들올 상대로 

하여 풋풋한 우리네 인심과 함께 다정다감 

한 미소를 보낼 수 있올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참된 인제이며 참되고 아름다운 관광 

개발이 될 것이다. 

동 상〈고등부〉 

향토의 미소 

인제종고 1 이 순 민 

나의 조상이 살았고， 그리고 나의 후손들 

이 뿌리를 내리고 삶을 영위할 이 공간은 어 

떠한 사연과 모습으로 우두커니 자연의 일 

부로 서 있는지 우리는 작은 소견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저 이 고장이 나에게 주는 

것만을 받고， 싫증나고 귀찮은 것만을 우리 

는주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 땅은 과연 여 

전히 미소를 픽우고 있었올까? 아니다. 우리 

가 작은 상처로 인해 아파할 때， 고장 즉 이 

땅과 하늘도 같이 슬퍼해 주며 즐거움을 같 

이 해주었다. 

잘되면 내탓이고 잘못되면 남의 탓이라더 

니 정말 요즘 우리세대는 향토에 대한 애향 

심이 없는 무감각적인 인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내가 살고있는 향토는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뛰는만큼 우 

리의 향토도 사람이 볼 수 없는 움직임 속에 

서， 어쩌면 사람보다 더 큰 피땀 흘리는 노 

학생 

력올 하고 있올지도 모른다. 

지구라는 커다란 텅어리도， 아무리 발달한 

화려한 도시들로 번쩍거리고 있다하더라도 

내면 깊숙히 자세한 관심으로 바라 보라. 그 

러면 우리는 찾올 수 있올 것이다. 아무리 

화려한 도시라고 해도 작은 흙과 길가에 쓸 

모없다고 생각하는 돌맹이로 향토가 이루어 

졌다는 것올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 속으로 되돌아 가기 마련이다. 생전에 깨 

끗하고 아름다웠던 향토에 준 것도 없이 명 

당자리다 뭐다 해선 돈으로 자연올 사고파 

는 인간틀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네 

자신들이 넓은 우주공간에서 소리없이 떨어 

졌다고 생각하는， 하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들 

일 것이다. 

어느 누가 나에게 “너는 이 땅에게 준것이 

있느냐?"고 물으면 나 자신도 남들처럼 머리 

를 들지 못할 것이다.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 

서도 차마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자신의 티끌만한 실수로 인해 우리 

는 자연에게 너무도 큰 아픔올 주었다. 

향토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슬픔을 보았 

고， 우리가 몸소 겪지 못했던 아픔을 세월이 

흘러도， 너무 아파 한 부분이 썩어 없어져도 

한 마디 불만 불평도 없이 소리없는 눈물만 

흘리면서 서있다. 

우리는 이런 향토에게 너무도 큰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입장올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 

해 보자. 우리가 말못하는 향토가 되어보고 

향토가 우리가 되어서 그 아픔을 대신 겪는 

다고 생각해 보자. 아마 어떤 인간들은 끔찍 

하다며 냉정하게 눈길을 돌려 버릴 것이다. 

역사를 세우고 땅을 흘리며 설계하는 것은 

인간들이라지만 그 찬란한 역사를 받치고 

서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향토이다. 아무리 말 못하고 싫다고 

거절한번 못하는 향토라지만， 우리가 향토에 

-69-



口향토문예 학생 

게 대하는 태도는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내 

에 고쳐져야 한다. 

향토와 내가 잘 타협하지 못하고 서로를 

위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다. 향토 

는 더 이상 우리의 역사의 창조를 위한 셜계 

도를 받아주지 않올 것이며， 우리도 지금까 

지는 알지 못했던 아픔을 맛볼 것이다. 

향토는 인간이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있고， 우린 이런 향토에 더 훌륭한 세상올 

건설하기 위해 서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면 바른 향 

복부인들， 당신들은 우리네 향토에 무엇을 

주었기에 어떤 큰 것을 주었기에 조상의 얼 

과 피맺힌 한올 간직한 향토를 매매하려 하 

는가. 

E힘 단필 
많굵 단웰 

토의 존재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런 향토에 빼앗는 것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한번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 

는 손길을 주어보자. 그러면， 향토는 상큼한 

미소를 우리에게 띄우며 다가올 것이다. 

우리 민족의 얼과 긍지를 담고 있는 자기(磁器). 

우리 문화의 정신과 조상의 숨결은 바로 이 자기(磁器)를 통해 후손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내려와 커다란 감통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만들어질 수 없었던 너무나도 큰 신비감에 쌓여있는 자기 

(磁器)， 이것은 분명 어느 한 도공(陽I.)으로 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완성된 자기(磁器)를 위해 부수고 또 부수어야만 했던 좌절감과 인 

내， 그리고 장인( IlJ: A)으로서의 사명감. 

바로 인내와 사명감으로 매만져진 자기(磁器)를 바라보며， 文化院이 바로 

장인(UJ:A)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되새겨 봅니다. 

文化院은 보다 가치있는 文化에 대한 집념， 바로 이것을 계승 발전시킬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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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상〈중등부〉 

숨은 휴양지 방동 

인제중 3-1 엄 기 선 

사람이 늙으면 고향을 그린다던데 나는 

내 고향 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막상 내 고장을 소개한다니 나자신부터 

고장을 살펴 보며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외셜악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가 내설악의 절경올 

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고， 그러다 보면 인 

제를 지나야 한다. 

‘인제가면 언제오나 원통에서 못살겠네.’ 

옛날에는 이 말도 가히 짐작할 만한 말이 

라 하지만， 남한에서 세번째로 높은 산인 셜 

악산을 끼고 내설악에 위치한 인제군. 아름 

다운 경치와 맑은 불， 그리고 좋은 휴양지를 

가지고 있어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둥 

산을 하려는 인파의 물결도 특히 여륨이면 

끊이지 않는다. 

송이버섯， 약초 및 꿀 풍의 특산물이 있는 

인제는 내륙에서는 유일하게 성화봉송올 뱃 

길로 했다는 점과， 합강제 때의 멧목놀이 퉁 

으로 옛말은 허구요， 지금은 가슴이 뿌듯하 

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오색약수， 백담사， 한계 

령과 여러 풍산로를 둥지고 44번 국도에서 

합강교를 건너 현리쪽으로 발길올 돌린다. 

합강으로 내려오는 물줄기를 따라 상류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시 이곳에서 동 

쪽으로 방동이라는 곳， 이곳이 내가 살피며 

소개할 곳이다. 

산올 굽이굽이 끼고 있어 오지라고 생각 

이 되지만 전원의 향취가 물씬 풍기는 곳이 

고， 주변 풍치가 아름다워l 인제군을 소개한 

다면 이곳이 빠져서는 안된다. 산삼 캔 자리 

에서 솟아난 영험한 물. 언제군 기린면 방동 

2리의 약수다. 이 약수는 약 3백 년 전에 한 

심마니가 산삼올 캔 자리에서 솟아나기 시 

작했다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심마니가 캔 

산삼은 육구만달， 즉 60년생 씨달린 산삼이 

라는 것으로 언제 지방에서 캔 산삼 중에서 

가장 큰 산삼이었다 한다. 

옛 사람들은 이 약수가 산삼을 캔 자리에 

서 솟은 약수이니만큼 그 효능 또한 산삼 못 

지 않게 영험한 것으로 믿어졌던가 보다. 한 

때 이 방동 약수에는 그럴듯한 정자와 함께 

많은 숙박시설이 있어 수객이 연중 끊이지 

않고 찾아들었다 한다. 

그 중에는 물론 당시의 의술로는 고치기 

어려운 중병 환자들도 수십명이나 있었으며 

이 약수로 병올 고치고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현재 이 약수 바로 옆에서 민박을 치며 사 

는 강숙녀씨도， 교통사고로 간이 파열되어 4 

개월 동안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거 

의 죽게 되어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이나 한 

번 보고 죽겠다.’고 결심， 당시 이 약수 근처 

의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아들올 찾아왔다 

가 마침 약수터가 있어 요양한 결과 병이 낫 

게 되어 아예 눌러 앉았다는 것. 

강원도의 대표적인 탄산약수 11곳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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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방동 약수이다. 인 

제군에 있는 여러 약수중 이 방동약수가 제 

일이라 한다. 아무래도 산삼의 영향을 영원 

히 받았는가 보다. 

어릴 적에 이 약수터에 서너 번 갔던 기억 

이 나는데， 그 때는 차가 그 꼭대기까지 못 

가서 걸어서 올라 갔었다. 거기에서 있는 시 

간외에 돌아올 때 그 약수를 안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었다. 

흔히 청량음료 사이다를 먹는데 다른 약 

수도 그렇거니와 설탕만 넣으면 어느 정도 

사이다가 된다. 어릴 때에는 그 약수의 효능 

올 몰랐었는지 입에만 좋게 설탕올 타서 먹 

곤했다. 

중학교 1학년때는 그 지역에 사는 반아이 

가 휴일 바로 다음 날이면 떠 가지고와서 반 

아이들이 한 컵씩은 녁넉히 먹었다. 그 좋은 

육구만달이라는 산삼을 캔 심마니도 좋겠지 

만 어씬지 그 약수를 먹올 때마다 생각해 본 

다. 

‘심 봤다. 심 봤다아’ 

방동약수에서 양양 방면 비상도로를 따라 

약 8km 떨어진 조경동 마을 도초면 계곡에 

도 약수가 솟는다. 

바위가 마당만한 마당바위. 역시 절경의 

휴양지 방동에 있는 것이다. 이곳은 우리 가 

족 모두 서너번 가본 곳이지만 나는 여직껏 

한 번도 못가본 곳이다. 

이곳 마당바위는 옛날 삼판하는 곳이 있 

었는데 기린면 정화위원회에서 셋길이 있길 

래 삼판하는 곳에서 잠시 휴식삼아 올라 가 

본 결과， 바위가 마당 만큼이나 넓고 물도 

밑바닥이 다 보이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뒤 

에 이 곳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적당한 이릅올 붙이기 위해 생각하다 마당 

바위라 호칭하고， 버스가 서는 다리에서 방 

통약수로 가는 길과 마당바위로 가는 길목 

에 뺏말을 꽂았다 한다. 

버스에서 내려 마당바위까지 약 한 시간 

반 이상을 걸어야 한다고 하니， 이곳을 찾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하고 이것 때문에 

마당바위로 그리 사람이 붐비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고， 마당바위까지 인가는 거의 없 

고 이곳은 삼복더위， 무더운 여름에나 몇 주 

일 찾을 수 있는 곳이라 한다. 미꾸라지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밑바닥이 바위라 물이 

흐려지지 않고， 발올 물에 담그는 것이 마치 

얼음 위에 서 있는것 같아서 흔히 말하는 냉 

수마찰도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힘들다 한 

다. 

30-40명 가량 이면 실컷 놀 수 있는 바 

위와， 얼음 같이 차고 투명한 물과， 무성한 

수림이 한여룸에나 찾을 수 있는 시원한 자 

연 절경을 말해 주는데 언젠가 이곳에 가고 

싶다. 방동리 지역은 약수가 날 뿐 아니라. 

수립이 무성하고 계곡이 깨끗하며 주변 풍 

치도 아름다워서 다른 어느 지역 못지 않는 

휴양지이다. 

한편， 방동에서 비상도로를 따라 진동이라 

는 곳에 가면 천연기념올 열목어가 있다 한 

다. 이 역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다. 이 

열목어는 찬물에서만 살아서 열목어가 있는 

물은 상당히 차다고 한다. 

이 곳을 아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내 고 

장 소개를 통해 이 곳이 다른 휴양지 못지 

않는 휴양지가 되길 빈다. 도시에 물들지 않 

은 이 푸르른 숨은 휴양지가 바로 적송자의 

노던댄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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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열을 찾아서 

상남중 2 김정옥 

인제군 상남면 미산 2리 2반， ‘양지동’라는 

마을에는 숭고함과 정조를 지킨 김형인의 

처 강릉 김씨 정려각이 있다. 이 정려각은 

우리 마올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박혀 그 

정신이 계속해서 전해져오고 있다. 

상남면 터미널에서 미산행 버스를 타고 

20여분 가다보면 “양지동”이라는 마올이 차 

차 그 아담합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한다. 우 

리 마을은 푸르른 높은 산으로 둘러 쌓여있 

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관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물 좋고 인심 좋기로 소문이 난 것 

은 당연하다. 그리고， 아담한 집들이 웅기종 

기 모여있고 이 청려각으로 인하여 이 마올 

은 한충 돋보인다. 

정려각 뒤에는 푸른 산이 툴러져 있고 그 

주위에는 쇠창살로 벙 둘러 있으며， 깨끗하 

게 잔디로 단장되어 있어 마을 사람들의 손 

길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려각의 뜻 

을 설명하고 있는 안내문 밑에는 ‘상돌’이란 

것이 있는데， 김씨 집안에서 정려각의 뜻올 

기리기 위하여 매년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으로 제사를 지낼 때 이 ‘상돌’올 이용한 

다. 그리고 정려각의 뜻을 잘 설명하고 있는 

안내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이 정려각은 효열부 김형인의 처 강롱 김 

씨의 효행과 열행을 기리기 위하여 1908년 

학생 

에 건립되었다. 효열부 강릉 김씨는 청춘에 

과수가 되어 시부모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 

고 백수가 되도록 수절을 하였다 해서 그 효 

행올 알리기 위해 이 정려각을 세웠다’한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곳을 내집처럼 

드나들며 놀았던 곳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께서는 예전부터 생 

각하고 계셨다는 듯이 나를 이곳으로 데리 

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옥아， 이 아빠는 오래전부터 너의 고조 

할머님의 효행을 기린 이곳에 너를 데리고 

와서 꼭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단다. 하지 

만 그때는 어린 네가 이 아빠의 뜻을 이해할 

수 없올 것 같아 지금까지 기다려 왔단다" 

하시며 말을 계속 이으셨다. 

“이 정려각은， 그러니까 너의 고조 할머님 

께서 너의 고조 할아버지와 일찍 상처하시 

고 오직 아드님이 잘 되기만을 벌면서 한 평 

생을 보내셨는데， 어머님의 정성으로 아드님 

께서 과거에 급제를 해서 진사님이 되셨단 

다. 그 때에는 그 일이 우리 김씨 집안의 큰 

경사였지-

김씨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진사님께서 

는 어머님의 고마움을 생각하는 뜻에서 이 

정려각을 세우셨단다하시며 자랑스럽게 말 

씀하셨다. 나는 아빠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 

이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나는 아빠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빠， 지금까지는 철부지였지만 아빠의 말 

씀을 듣고 보니， 저도 이 분의 뜻을 기려 부 

모님께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말했다. 이 때부터 나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정려각에 새긴 글을 읽으면서 뿌듯 

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김씨 

집안에서도 이런 훌륭한 것이 있었다는 것 

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예로부터 동방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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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이라고 불리었던 우리나라도 요즘은 ‘ 

효’라는 개념이 차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 

데， 우리 마을만은 아직까지도 조상숭배의 

정신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계속 이어 

져가고 있으니 이 정신이 우리 마을에서와 

그칠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니 온 세계에 

까지 뻗쳐 ‘효’라는 것을 길이길이 전해졌으 

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정려각 주위를 돌아보다가 나는 불현듯 얼 

굴도 모르는 고조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아마 고조 할머니께서는 남편을 일 

찍 여의시고 남편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시 

부모님께 온 정성을 기울였을 것이다. 온갖 

고통과 서러움을 가날픈 몸으로 견디면서 

시부모를 백수가 되도록 하늘처럼 섬겼을 

그 모습에， 그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 여인의 

한 맺힌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 마올에 이런 자랑스런 효부 

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려 사라져 가 

고 있는 우리의 미풍양속에 경종올 울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지금도 이 적 

막한 정려각에선 이름모를 풀벌레 소리와 

함께 그분이 우리 후세에 남긴 가르침이 들 

리는 것 같다. 

톨웰 
앓웰 購歸文{~ 톨휩 

購輔那在觀軍A會 會長 李升浩

事務局長

支會長

事務長

支部長

事務局長

바르게살기運動繼歸那協議會 會長

事務局長

金京굽 

李澤均

李炳俊

元顯成

黃빼植 

崔桓奎

崔承勳

새마을運動購觸那支會 

입由總聯盟購觸那支部 

” 
얘
 



디향토문예 

동 상〈중등부〉 

살기 좋은 고장 

원통고 2-4 최 은 경 

나는 무척 행복하다. 남들보다 부자도 아 

니요， 잘 나지도 않았다. 단지 남들보다 아름 
다운 곳에서 살기 때문이다. 
복잡한 도시의 공해문제 때문에 공기가 
탁해지고 금수강산이라 불리우던 우리나라 

가 이렇게 황폐해진 오늘날， 우리 고장같은 
곳이 있고 내가 이곳에 산다는 것이 정말 행 
복하다. 

저 맑은 물 저 파란 하늘， 푸른 숲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요즈음 맑디 맑았던 물이 

점점 흐려만 가고 푸른 숲이 벌거숭이 산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막고 아 
름다운 자연올 만들어야겠다. 우리 고장처럼 

말이다. 아름다운 자연이야말로 우리 고장의 

자랑이다. 아름다운 설악산이 우리 고장에 
있으니 우리는 그 정취에 취하지 않올 수 없 

으며， 계속 이대로 아름다운 자연올 훼손하 
지말고 우리 고장의 자랑으로 삼았으면 좋 

겠다. 

도시인들의 인심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상부상조 정신과 아름다운 마음들은 어디로 
가고 자기의 이익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악한 인심을 내보인다. 이렇게 각박 

한 인심으로 변한 오늘날 우리 고장은 그렇 
지 않다. 서로 협동하여 돕고 이웃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우리 고장， 조그마한 시장 

길에서 아주 싼값에도 한두 개씩 더 없어주 
고， 아주머니들은 고맙다고 하며 서로 인사 
하는 그런 고장， 도시의 백화점， 슈퍼마켓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이런 풍경 
들이 자꾸 없어져가고 있지만 우리 고장은 
그렇지 않다. 콩 하나라도 서로 나누어 먹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고장의 자랑이 아닐 수 

학생 

없다. 

아침에는 예쁜 참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 
리에 잠올 깨고， 밝은 햇살이 비치어 새날이 
시작되는 그런 고장에 살고 있다는 것이 생 
각만 해도 좋다. 봄에는 나무와 온갖 식물들 

의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무성한 나무 
들로 푸른 마음올 갖고， 가울에는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풍경 이 한 눈에 보 
이고， 겨울에는 온통 세상이 흰눈으로 덮여 

깨끗한 우리 고장， 영원히 우리 고장올 떠나 
고 싶지않을 청도이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 
이 도시로 도시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올 
지 양하고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행복한 우리 고 
장 정말 자랑스럽다. 

작년에 이모댁 반월에 외할머니와 함께 

갔었다. 집이 아파트여서 웬지 모르게 가슴 
이 답답하였고， 공기도 탁해서 시원하게 숨 
을 쉬어본 적이 없고， 물을 처음 마셨을 때 
속이 이상해서 더 이상 물올 마시지 못하여 

이모께서 끓여 놓은 보리차를 먹어보니 좀 
개운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시원하고 말은 
느낌은 없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산다고 

해도 우리 고장처럽 좋지는 못할 것이다. 우 

리 고장에 있는 설악산， 셜악산에 가보지 못 

한 사람들은 그 정취를 알지 못한다. 설악산 

바로 옆에 살면서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올 것이다. 나도 기껏해야 장수대까 
지 밖에 못 가봤다. 하지만 장수대도 무척 

좋았다. 온통 산과 물뿐이었다. 푸른 산 깎아 

지른듯한 절벽， 밑바닥이 다 드러나 보이는 
맑은 물， 너무 아름답고 멋있었다. 그런데 어 

떤 사람들이 그 맑은 물에다 쓰레기를 버리 

고 갔다. 자기 혼자 편하기 위해 그런 행동 

을 하는 사람， 나쁜 사람틀이 있는 것이 슬 

프고 가슴 아왔다. 우리 고장올 훼손하는 사 

람들은 마땅히 처벌올 받아야 한다. 또 우리 
고장의 자랑인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는 영 

원히 잘 보존해야 한다. 쉽게 보면 보잘것 

없고 작은 곳이지만， 넓게 보면 쓸모있고 큰 

곳이 우리고장이다. 

우리고장의 자랑거리로 빼놓을 수 없는 

것 우리조상 대대로의 상부상조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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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향토문예 

서로 돕고 믿는 사회， 그런 사회가 진정한 

사회가 아닐까? 언제나 그런 사회가 되었으 
면 좋겠다. 

봄 가올엔 시원하고， 맑은 강물에서 고기 

를 잡고 여름엔 수영장대신 강물에서 수영 

올 하고 겨울엔 용용언 얼음에서 스케이트 

도 타고 채미있게 노는 그런 자연적인 곳，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고있는 고장이 영훤 
한 마음의 고향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삶올 살아가는 우리 고장이 난 정 
말 좋고 자랑스럽다. 

꼬불꼬불했던 따올길들이 쭉쭉 뻗고 가로 
수들이 시원하게 늘어서 있는 우리고장， 옛 

날과는 다르게 많이 발전했다. 옛날같으면 

먼지가 많이 나고 곁기도 힘든 길이었지만， 

학생 

이제는 고속도로같이 시원하게 뻗어있어 그 

야말로 무척 편리해진 우리 고장이다. 우리 

고장이 깨끗해서인지 고장에 있는 모든 사 
람들이 싱그러움에 넘쳐있는 것 같다. 
여름에 땀 흘리시며 일하시는 우리 고장 

의 아저씨들만 보아도 우리고장이 참 청다 
운 곳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고장의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된다. 
우리 고장의 자랑인 아릅답고 푸르른 숲，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퉁올 더럽히지 않고 
째끗이 보폰한다면 우리나라의 자랑이 될 
것이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갖고 아름다운 
인심올 더 길러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플없이 푸르름올 깊이 심어 주고 언제나 서 
로 노력 하는 우리 고장이 되 었으면 한다.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문화적 요구는 우리의 것에 대한 깊은 성찰과 

모색업니다. 인제문화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묵묵한 일꾼이기를 기원합니 

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에 대해 소홀이 여걸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황꽤 

해가는 현대사회에서 뼈대를 잃은 자신이 될 것입니다. 

문화의 깊이를 찾고 이어가려는 의지는 바로 우리의 정신을 살찌우는 

길이라 믿으며 언제문화원은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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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地名， E되來 

“우리 고장 각 골마다 붙여진 지명은 인제 
라는 생활무대에 붙여진 향토문화유산의 종 
합체이며， 고유지명만이 갖고있는 향취와 빚 
이라고 하겠다" 



口 훌훌훌훨훌B內 地名， 由來

地名cm名)

훌짧面上東里 

I훌훌짧面 合江里

홉짧面 南北里

객 골 

里뼈
 동
 

h 

골
 

面

수
 
무
 

離
용
 빼
 피지개골 
훌짧面德홈里 
용 구 터 

훌짧面 古沙里

장 수 터 

由 來

6.25動亂前까지만 해도 훌짧의 中心街가 現在 南國民學校 앞이었다 한다. 언제부터 

始作됐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方位， 地形 等을 바탕으로 언제소재지 중심가를 起點

삼고 東쪽을 東里 윗쪽(現 農協附近을 中心으로)을 上道里라 명명하여 舊韓末까지 불 

러오다가 韓日合챔後 .. 健那이 생기자 上道里와 東里를 합치게 되고， 上道里의 上字와 

東里를 따서 t東里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소양강 上流인 내린천이 기린방면에서 흘러 내리고， 서화강이 한계천과 원통에서 合

流하여 합강리 배나루터에서 兩支流가 合水된다 하여 合江里라 부르게 되고， 李朝初葉

부터 불리워 왔다한다. 

지금은 자취도 없지만 江이 合江되는 곳에 굽이치는 물도 아름답거니와 地勢가 절경 

이라 해서 이곳에 훔子도 세워 合훔이라 했으며， 風流客틀이 찾아와서 환담도 하고 즐 

겼다는 이야기가 傳해지고 있다. 

홉歸所在地가 南里， 北里s 東里， 上道里 等의 自然部落으로 되어 舊韓末까지 내려오다 

가 韓日合뺨後 홉짧훌15이 생기자 지금 양조장쪽의 北里와 개골다리 南쪽의 南里의 두 

부락을 합쳐서 南北里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옛날에는 “포곡동”이라 불렀으며 원주민들은 모두 부자로 잘 살았다 한다.6.25事變 

以後 田짧과 山林이 황폐화 되고 客地사람들이 많이 모여 火田을 일으켜 산다고 해서 

객골이라 부르셋 되었다 하나 地圖上으로는 “포곡동”이마 

옛날에 용이 올라간 곳이라 하여 용수동이라 부른다 한다. 

이곳에는 옛날에 裵&가 巨홉로 살던 곳이라 하여 배나무 골이라 부른다 한다. 

이곳에는 옛날에 皮民가 닫富로 살던 곳이라 하여 피지개골이라 부른다 한다. 

무당소라는 깊은 웅덩이에서 용이 나왔었다는 傳說로 因해서 용구터라고 부른다 한 

다. 

지금으로 부터 몇백년전 앞에는 유리알 같이 말은 내린장이 유유히 흘러 내리고 복 

지개봉 골짜기에 출출출 흘러 내리는 도랑싶 양지바른 던덕 위에 중년夫績가 한가로히 

살고 있는 집이 있었다. 이집 主A이 김덕용이요 아내가 안옥여였다. 봄이면 복숭아 살 

구꽃이 아름답게 활짝펴고 가을이면 오색찬란한 단흥잎이 곱게 물드는 이곳 두 夫歸는 

나이 45세가 되도록 슬하에 子息이 하나없어 이웃집 최청지가 孫子를 업고 오면 부러 

워서 늦게라도 子息하나 보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개탄하며 子息하나 점제하여 주십사 

하고 每日 같이 정성껏 기도드린 보랍있어 안씨 歸A은 태기가 있게 되었다. 

댐
 



口 훌활歸훌B內 地名， 由來

地名(f:용名) 來由

홉細面下淑里 

셋 말 

I훌짧面 貴띤里 
양 지 통 

우 마 동 

아들 낳기만 고대하던 중 마침 소망이 이루워져 사내아이을 낳게 되어 이름을 칠성 

이라지었다. 

이 두 夫歸는 깨論 온동리 사랍들의 祝福은 대단하였다. 그리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 

는 우람하고 기골도 장대하여 장사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구경오는 사람들도 많 

게 되었다. 

그런데 怪異한 일은 난지 3일만에 어머니가 재워 놓고 빨래갔다 돌아와보니 칠성이 

가 문고리를 잡아 뽑￡려고 힘을 쓰고 있지 않겠는가? 그후 8일째 되던 날은 높다란 

선반위에 올라가 매달리고 뛰어 내리더라는 것이다. 이 엄청난 장난에 놀란 어머니께서 

는 이 이야기를 男便에게 늘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男便은 “지성이면 감천이지”하면서 

기뼈 하기만 했다. 

다음날 일터에 나간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이나하듯 그 이야기를 헐어 놓았 

다. 이 말을 듣고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큰일녔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네 그것 큰일 

났네 틀림없는 장사를 낳았는데 장사를 낳으면 다섯살 안쪽에 父母를 해치고 집을 뛰 

어나가 인적없는 심산구중에 들어가 도를 닦고 무술을 연마한다네. 그러니 어서 더 크 

기전에 처치해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호랄 업을 걸셰”하고 이구동성이다. 

김씨는 자랑삼아 한 말이 요히려 큰 근심을 산 것이다. 아무리 금지옥지 사랑하던 외 

아틀 칠성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퉁골이 오싹해지고 무서워졌다. 그날 돌아와서 

아랫목에 누어있는 칠성이를 보니 귀엽고 장하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무섭고 미운 생각 

이 틀기 시작하였다. 

김씨는 아내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 하여 칠성이를 없앨것을 결정하고 아랫목에서 잠 

을 자고 있는 칠성이 가슴위에 큰 뱃돌짝을 짓눌러 놓았다. 이 순간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매돌쩍이 굴러 떨어지고 칠성이는 한번 뒤집어 눔는 것이 아닌가? 이에 당황한 

김씨는 어차피 저질러 놓은 일이라 노끈으로 다시 수족을 묶어놓고 뱃돌짝을 또 올려 

놓았다. 그리하여 칠성이는 난지 9일만에 부모의 손에 숨지고 만것인데 그날 저녁에 이 

상하게도 하늘에는 서기가 뻗치고 하늘에서 용마가 내려와서 집 주위를 돌며 노성벽력 

같은 목소리로 울기를 3일， 마침내 용소강을 뛰어넘어 산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용소앞 벼랑에 치솟은 바위에는 툴두껑을 한 장수물이 있었다고 하여 그후 부터는 

이곳을 장수터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한다. 

韓日合佛 以後에는 現 學校所在地로부터 弱 1뼈地點에 位置한 농션을 基準으로 아래 

편을 아래가래골， 윗편을 윗가래골이라 칭하다가 韓日合뺨以後 下淑라고 부르게 되었으 

며 이 아래 가래골과 윗가래골 中間에 位置한다고 하여 間村이라 불리우다가 다시 사 

잇마을이 셋말로 불리게 되었다 한다. 

부락이 양지바른 곳에 位置하고 있다하여 양지동이라 부른다고 한다. 

임진왜란때 의병들이 말과 소를 集結시켜 重積米를 違搬하였다 하여 우마동이라 부 

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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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훌훌歸훌R內 地名， 由來

地名(1장名) 

군 량 동 

신 포 동 

용 소 골 

오 작 동 

평 지 동 

.歸面 加里山里

하우고개 

가 리 산 

南面新南里

절 뚜 루 

유 목 동 

후 곡 

南面 홉~里 

모 루 박 

길뚝거리 

시 벗 골 

소 탱 이 

도 수 암 

由 來

王辰優홈L때 義兵틀이 軍種米를 積載하였던 곳이 있어서 이곳을 군량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근부락보다 늦게 부락을 이루었다 하여 신포통이라 부른다고 한다. 

約 400年前에 水深 200金R의 소에서 용마가 울었다 하며 그 소에 용마모양의 발자 

욱이 있어서 용소골이라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옛부터 타지역보다 까마귀， 까치가 많다하여 오작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곳 

住民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도 까멜 까치가 많은 편이라 한다. 

이곳은 인근 부락에 비교해서 地形이 비교적 넓으며 평평하다고 평지통이라 한다. 

고려시대에는 현 소재지였다고 전해지고 었다. 

年代와 A名은 알 수 없으나 「피래」리는 곳의 住民들간에 사소한 言爭끝에 과실치사 

가생겼다. 

被害者則과 加홈者則 間에 解決을 못하여 그들은 관가에 告訴를 제기코자 「피래」를 

發生하여 百金里를 걸어서 이 고개에 오르고 보니 서로가 피로하여 기진맥진되어 쉬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갈길이 아득하고 또 사소한 言爭으로 過失致死한 것이라 서로 뼈議 

끝에 이곳에서 하우하게 되어 그후 이 고개툴 하우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年代는 알 수 없으나 처음에는 최전동이라 부르고 그후 훌角洞이라고도 불렀다. 인각 

동이란 인제에서 제일 으뜸가는 산이라 하여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그후 지금의 加里

山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漢字와는 별다른 意味가 없고 다만 山村의 賞困한 生活에서 

心的으로 나마 富한 生活로 安定感을 갖고자 가리 즉 노적가리， 낫가리 等과 같이 우리 

앞에 富가 놓여있다는 뭇에 加里山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한다. 

원래는 다리가 있다고 하여 다리골(橋洞)이라 불러왔는데 6.25事變前 洪川都 新南面

所在地였다는 關係로 新南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절(좋)이 있는 곳이라 하여 절뚜루라고 부른다고 한다. 

큰 버드나무가 있다 하여 유목동이라 부른다고 한다. 

뒷쪽에 위치해 있는 골싹이라 하여 후곡(後삼)이라 부른다고 한다. 

부유한 촌락으로 田짧이 좋다는 뭇에서 부형리라 부른다고 한다. 

동외(洞外)의 골짝부락이라 하여 모루박이라 부른다고 한다. 

옛날 큰길이 있었다고 하여 길뚝거리라 부른다고 한다. 

옛날에는 집이 없었던 골짜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차차 집이 생기게 되어 시뱃골 

이라부른다고 한다. 

파랑소(淸펌)에 물이 고여 있다고 하여 소탱이라 부른다고 한다. 

절암자의 이름을 따서 도수암이라 부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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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名(f장名) 

되/、 재 

매 고 개 

탑 두 루 

송 노 골 

횟 골 

南面藍田里

동아실(골) 

항 골 

개론(개운) 

南面新月里

南面冠쏠里 

대 흥 동 

디 훌훌歸都內 地名， 由來

由 來

뒷동네에 있는 고개라 하여 뒷재라 부른다고 한다. 

옛날 그 고개에서 매를 받았다고 하여 매고개라 부른다고 한다. 

옛날에 탑이 많이 있었다고 하여 탑두루라 부른다고 한다. 

송노암(松老岩)이 있어서 송노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옛날에 쇠가 났다고 하여 횟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쪽나무가 무성하였던 곳을 주민들이 밭으론 개간하여 입주하고 쪽밭골로 부르게 되 

었다. 

이곳에는 지금부터 약 70年前에 3家口가 移住해 살기 시작한 것이 始初가 되며 이들 

이 移住해 왔을 그 당시의 이 골짝이에는 북숭아 나무로 뒤덮을 程度였다고 하며 그 

많은 복숭아나무에 복숭아가 또한 많이 달리었다고 도화실(挑花實)이라 부르게 되었다 

는데 이곳 주민들은 돈만 벌면 곧 딴곳으로 이사를 가곤 하였는데 그후부터는 도화실 

이 동아실(東亞實)로 부르게 되었다 한다. 

항아리 모양으로 골안이 넓고 길쭉하다는 데서 항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비가 올때 이곳에 떤 개운이 개이면 비가 꼭 멈추게 된다고 하여 개운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처음에는 乾짧里라 쓰고 건괄리라 불렀는데 優政初期 新月里라 改稱하였다 한다. 乾

答里의 由來는 모든 논이 天水짧이어서 재 時期에 移快을 하지 못하고 住民들은 하늘 

만 쳐다보고 1年農事를 지어왔기 때문에 乾짧里라 하였다고 한다. 한편 마을 이름이 좋 

지 못하여 年年 /.29作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락민들의 힘움홉L끝에 마을의 地勢가 四方

이 山으로 園鏡되어 마치 달과 같이 圓形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月字를 따고 새로이 

생긴 마을이라 하여 新字를 따서 오늘날의 新月里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옛날에 金大興이 란 富者 용p 長者가 있었는데 인색하기 싹이 없었다. 만고에 부러운것 

하나 없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한 업이 와서 시주를 하라고 하니 때마챔 마구(외 

양간)을 치고 있는 金大興은 “무엇 줄게 있나 죄똥이나 가져가라”하며 거린광에 담아 

주는 현상을 물을 길어 오던 子歸가 보고 왔慢失色하여 만류하는 말이 “아버님 개도 

안먹는 것을 사람에게 주시면 罪스럽습니다. 풍겨(쌀겨)가 있으니 그것이나 한 바가지 

주어서 보내지요”하니까 그도 아까우나 그리하여라는 말을 들은 子婚는 急急히 안으로 

들어가 큰 바가지에 쌀을 가득뜨고 그 위에 퉁겨를 덮어 시부의 눈을 속여 f읍의 벼랑 

에 넣어주었드니 個은 감탄하여 이르되 “毛에 福가 急훌할 것 같으니 子女가 있거든 

업고 나를 따르면 그 뼈를 免할 것이니 時刻을 지체마시오”라고 이 말을 들은 子橋는 

황황히 아기를 업고 업을 따라 집뒤 능선으로 올라 가는데 倫이 말하기를 途中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심심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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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훌훌歸짧內 地名， 由來

地名(倚名) 來由

南面斗武里

자 월 

절 二El

그c1τ。:그E1 

불 다。 고 E 

회 골 

쉰섬내기골 

수수아홉골 

벼 llJ- 고 
。 。

물 암 골 

새묵이골 

南面於論里

양 .3l. 
E 

그러는 순간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무시무시한 雷聲벽력이 일며 暴雨가 퍼부어 大洪

水가 나게 되었기에 집안 일이 근심된 나머지 엄의 당부도 잊고 떠나온 집을 뒤돌아 

보았던바 이미 家屋이 流失되고 집의 흔적이 없어졌음을 알자 聚뽑失色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 子歸는 마침 {홉의 말을 어긴 탓인지 化石化되고 말았다 한다. 이 傳說은 

疑心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집 터였든 자리를 長者귀미라 부르고 있고， 그 洞里로 들어 

가는 入口에 낮은 채가 있는데 그재 이름을 富짧規(부자집에 가는 고개)이라 부르고 

있으며 옛날에 錢積이 賞寒하던 隆近 사람들이 金大興이 사는 동리라는 말이 大興洞이 

라 굳어져 里名化되었다고 傳해지고 있다. 

東學亂때 병사들이 軍樓米를 많이 은덕 저장하였다고 하여 두무리라 부른다고 한다. 

옛날에 척월암CR月魔)이라는 암자가 있었다 하였서 자월(R..月)이라 부른다고 한다. 

옛날에 절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절골이라 부른다고 하나 현재는 절이 있었던 터만 

이 남아 있다. 

도로변에서 외길로 無限定 곧게 들어가면서 길옆a로 집들이 뜨븐뜨븐 있다고 하여 

곧은 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과거 聚堂이 설치되어 있었을때 2며式 불공을 드렸다고 하여 불당골이라 부른다고 

하나 現在는 그 흔적만 남아 있다. 

옛날부터 회나무(植)가 무성하였던 곳이라 하여 회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과거 어떤 사람이 처음 入住하여 조 하루같이를 심어서 당년에 조 50섬을 生慶한 곳 

이라 하여 쉰섬내기 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원래 한골로 부락이 되어 있었으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또다시 한 골짜기에 깊숙히 

들어가 아홉골이 생겼다 하여 수수 아홉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東學홉L때 軍營으로서 병사가 많이 활면되었었고 또 敵을 물리쳐서 이곳을 방어한 곳 

이라 하여서 병방곡이라 부른다고 한다. 

과거 이 골짜기에 암자가 있었고 그 앞에 수통방아가 놓여져 있었다 하여 물암골이 

라 부른다고 한다. 

옛부터 골이 큰판계로 이골에서 나는 짚으로서는 도저히 모자라서 이영으로 집을 이 

지 못하여 새초(풀이름)를 베어서 지붕을 이었다는 데서 새묵이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 지방은 말썽이 많고 터가 센곳이라 하여 벙어리도 이곳에 오면 입이 열린다 하여 

어론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다. 

이 골속에 들어가연 들이 넓고 草原이 무성하여 후치기에 알맞아 옛날에는 여기서 

많은 버후을 쳤다고 하여 양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정
 



地名(倚名)

南面新豊里

南面甲면里 

문 암 동 

南面金富里

南面훔子里 

도 토 골 

매 봉 제 

기 룡 동 

애 맥 골 

al 
다 -{ 

E 

석 장 골 

흩&歸面 縣里

창 동 

口 훌활歸君B內 地名， 由來

由 來

이 지방에 國道가 通하자 사람들이 처음 넘어보는 고개라 하여 새개라고 부르던 것 

이 어느새 변하여 신풍리로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곳 산중턱에 바위가 출입문과 같이 되어 있으므로 문바위 또는 동리 이름을 문암 

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신라 맨 나중 임금의 장남이 이곳에 오셔서 신라의 뒤를 이으려고 김부대왕이라 칭 

하고 동리명을 검부리라 하였다고 한다. 김부대왕께서는 가끔 갑둔리(서낭거리)를 왕래 

하였는데 수구념이 고개라고 불리우는 고개 양면 동리를 수거념이라 불렀다는데 지금 

은 어휘가 바뀌어 수구념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 고개를 어느 하루 대왕께서 넘다가 

칩덩굴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때 옆에 있던 신하에게 명하여 이 뿌리를 전부 캐내게 

하여 지금껏 이 고개 근처에는 칩덩굴을 보기 드물-c}는 것이다. 

300숭年前 全南 某處에서 살던 )1頂天 金JX란 어떤 분이 이곳에 와서 개간을 시작하여 

定홈하고 살아오면서 조그만한 후子開을 세워놓고 行A들의 쉽터로 제공했고 또한 동 

리 老A들이 모여 놀 수 있게 했따는 데서 훔子里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도는 산돼지 토는 산토끼를 뜻하는데 옛날 이곳에는 산돼지， 산토끼가 많았기 때문에 

도토골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지금 지도상에는 挑花洞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 매가 많이 나타나고 매자지를 많이 장치해 놓았던 이유로 매봉재라고 부른다 

고 한다. 매자지란 매를 생포하기 위한 창애의 일종이다. 

이 동리 어귀에 조그만 소가 있다. 이 소에서 무당이 빠져죽었기 때문에 무당소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며 그 무당이 빠져죽을때 자기는 장차 용이되어 퉁천하게 될것이란 

말을 하였기 때문에 起龍洞이라 부르게 된것이라 한다. 

이곳은 다른 곡식도 잘 되지만 특히 쫓이 잘 되므로 愛쫓골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곳에 살던 어떤 여인을 범이 물고가서 이 골짜기에서 잡아먹었다 해서 범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옛날 어떤 有名한 풍수가 산자리를 볼때 돌로 만들어진 天然的인 곽이 있으나 아직 

임자가 나타나지 못하여 그곳을 알려줄 수 없지만 이 골짜기에 분명히 있다면서 그 증 

거로 이곳을 파연 범모양의 돌아 나온다고 파보라기에 파본즉 정말 범모양의 돌이 나 

왔다고 한다. 그래서 장차 이곳은 석곽속에 장사를 지내는 일이 생길 것이라 믿고 석장 

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이곳에 무슨 縣이 들었다는 理由로 顯字를 따서 縣里라고 한다고 한다. 

現 面事務所 위치에 용庫가 있었는데 그것을 유래로 해서 縣슐이라고 했으며 그것이 

또 와전되어 손창이라고도 했다가 縣字를 빼고 용洞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후 쓰기 쉬 

운 昌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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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離觸觀內 地名， 由來

地名(ftt名)

하마로 

서 호 

백 。L
n 

하 t;-l -, 

상덕(조롱고개) 

이교(진다리) 

용 포 

어 은 동 

훌훌짧面 芳東里

오 류 동 

사 동 

간 촌 

동
 
통
 

학
 
덕
 

대
 

둔
 

由 來

창동에서 東南方 約 lkm지점에 큰 훌가 있는데 春川 朴民 족보에 의하면 이 묘는 春

川 博民의 중시조인 朴↑률이란 분의 큰 아들로서 고려 공민왕때 정승까지 지냈다는 朴

元宏이란 분의 묘소로서 그 앞을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은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 

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말에서 내리지 않으면 말굽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말에서 내라는 길이라 하여 下馬路라고 했다는 것이다. 

옛길을 中心삼아 西쪽 호수가 마을이라고 西湖라 부른다고 한다. 

바위가 잣모양으로 생겨 相岩이라 하고 그 동리를 백암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 

다. 

개척당시 방태산에서 산돼지가 많이 내려와 사람을 해치려하여 덕을 매고 망을 보다 

내려온다고 下德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縣里장터에서 南東쪽으로 방태산을 向하여 양쪽으로 約 2km에 자리잡은 아답한 마을 

로 가운데에 길이 있는데 고개로 향하는 원 500m의 오르막 고개는 절 님 은이나 늙은이 

나 단숨에 넘기힘든 고개로서 사람을 조롱하는 고개라 하여 조롱고개라 부른다고 한 

다. 

동리 앞으로 흐르는 뱃불이 있는데 옛 사람들이 이 뱃물에 진흙으로 다리를 놓고 건 

너다녔다 하여 진다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으로 부터 約 1，500年前에 용포 앞강에 큰 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용이 하늘로 오 

색무지개를 타고 올라갔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동리 이름을 龍浦라고 지었다 한다. 

이 마을은 첩첩 山中에 四面八方 어디서 보나 인가가 이쓴것 같지 않으므로 자고로 

兵亂이 있을 때는 이곳에 가서 숨어있으면 피난을 할 수 있었기에 강물에 극약을 산포 

하여 고기를 잡아도 용하게 피하여 λF는 고기가 있듯이 병란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은골이라고도 하고 魚隱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6. 25事變 當時에도 이곳에 

은거한 사람은 아무런 전화를 입은 일이 없었다고 한다. 

洞中 엣가 앞에 數百年 묵은 버드나무 다섯개가 육중하게 서있는 것을 보고 五柳洞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곳에 신암사라는 절이 있었으므로 츄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芳里-里와 芳里二里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동리라고 하여 間村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주걱봉 상봉에서 학이 날아갔다고 大짧洞이라 부른다고 한다. 

둔덕위에 마을이 생기어 살게 되어서 면德洞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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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홉할歸홈g內 地名， 由來

地名(f짝名) 來由

두 웅 대 

조 경 동 

(아침가리) 

훌훌훌面 鎭東里

추대(가을터) 

치전(쟁밭) 

적암(맞바위) 

설 피 밭 

훌훌훌面 北里

운 리 덕 

역동(역골) 

훌훌훌§面 北里

칩 시 골 

이곳 최초 개간을 단&가 시작하였다고 해서 桂應않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李朝初期 亞업이라는 스님이 이곳에 와서 절을 짓고 살았다 하여 처음에는 亞업가리 

라고 불렀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침가리(朝鏡洞)로 부르게 되었다 한다. 

約 百웅年前 이곳에 “통지”라는 벼슬을 한 전씨가 살았는데 家훌이 풍부하고 慧善審

이 많아 집앞 큰길에 나가 行A을 기다리다가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지나가면 불러들 

여서 옷을 가라입히고 欲食을 잘 대접해 보내는 것으로 樂을 삼았는데 이 사람들이 돌 

아가서 하는 말이 여러 곳을 다녀봐도 저 같은 사람들이 갈곳은 즉 여기밖에 없다고했 

다. 그로부터 갈곳의 갈에 “秋”자를 따고 곳은 즉자리(터)라 해서 “렇’자를 따사 秋않 

라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몇백년전에 사람들이 이곳에 入住했을 때는 草木만이 울창한 땅이었는데 특이한 것 

은 쟁이 많이 핫植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을 행밭(維田)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은 없지만 수백년전 이곳에 사람들이 처음 入住했을때 뱃물을 사이에 두고 협소 

한 골짜기에 서로 알맞게 마주 쳐다보게 되는 큰 바위가 있었다 한다. 그래서 통리 이 

름을 맞을 적(適)자 바위암(岩)자를 부쳐 適岩(맞바위)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제일 처음 이곳에 入住한 것은 확실치 않으나 日帝時 平安道 사람들이 풍수지설에 

의하여 피난지라고 찾아와 火田을 이르키고 살았다 하는데 이곳의 수많은 잡초 잡목은 

울창 무성하여 하늘이 잘 안보일 程度였고 특히 #썼#林이 많아서 흙田이라 부르게 되 

었는데 그후 이것이 變하여 설피밭이라 부른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산이 높아 항상 산허리로 구름이 끼어 돌아있기에 이곳 마을을 雲里

德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한 이동리에서 내려다 보면 슐洞이 발아래로 한눈에 보 

이게 되어 구름을 타고 땅을 보는것 같다고 해서 좋里德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한다. 

옛날 관가에서 상부지시로 연락을 갈때 이곳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말의 말굽이 망가 

지연 고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바꿔타고 자기도 한 곳이라고 해서 일명 連絡村이라고 

했으며， 나라일에 응하지 않는 반역자가 모여산 곳이라 하여 역골이라고도 부르게 되었 

다 한다. 또 이 골짜기에서 “밟홉”이 나서 울었다고 해서 홉嗚골이라기도 하며 훌훌ø面 

의 始初는 이 골짜기로 부터 시작되었다 한다'. (사슴이 100年 묵으면 기린이 된다고들 

했다) 

힘이 곧게 뻗어 나간 골이라고 해서 힘시골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칩이 응달로 뻗은 

곳을 응달 칩시골 양지쪽으로 뻗은 곳을 양지 칩시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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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훌훌廳君B內 地名， 由來

地名(f용名) 由 來

황 개 골 

속새매기 

합 장 골 

상 답 

훌훌훌面 西里

대내(竹l띠 

양짓말(陽地洞) 

골말(짝村) 

응달말(陰地洞) 

봉 덕 통 

동
 

。

τ
 

보
 

x u 

노 전 동 

오 동 곡 

이곳에 사는 심운석이라는 사람집에 누런개(黃色大)를 길렀는데 그것이 연유가 되어 

이동리를 황개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곳은 속새풀이 많아서 속새매기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도 20여평 정도에 속새 

풀이 무성하고 있다. 

노루， 돼지 퉁 산짐승이 이곳에 많아 사람들이 이 짐승을 잡기 위하여 함정을 판 자 

리가 수타함으로 합장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곳에 제일 놓은 논이 있고 부자가 살았다 하여 이조시대부터 상답(上짧)이라 부르 

게 되었다 한다. 

기린면 소재지를 中心으로 하여 西쪽에 位置한 마을이라고 해서 西里라 부른다고 한 

다. 

옛날에 이곳에 시누대(山竹)밭이 있었으며 그것들이 5， 6자 높이로 자라고 名物로 되 

어 있었고 통리 앞에는 뱃불이 흐르고 있으므로 대숲과 앞내를 따서 대내(竹川)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은 그 흔적이 없다. 

이 마을은 해가 돋자 곧 양지바른 곳이라 하여 양짓말(陽地洞)로 부르게 되었다 한 

다. 

이 마을은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골말(감村)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 마을은 뒷산으로 因하여 해가 돋은 뒤 상당히 오랜 時間을 지나도록 햇볕이 들지 

않고 그늘이 저 있으므로 응달말(陰地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산 위에 위치한 마을인데 봉원턱마을 이라고 부르던 것을 이곳에 居住하던 學者툴이 

隱士， 處士인양 자처하면서 이곳 益地가 마치 봉의 둥우리와 같다는 역설을 펴고 鳳德

洞이라 이름지었다 한다. 

이곳은 山頂에 位置한 마을인데 처음에는 봉윗마을이라 부르다가 漢字로 쓰게 됨에 

따라 鳳雲洞이라 하게 되었다 한다. 

이곳에는 예로부터 갈밭이 많았기 때문에 갈밭골이라 부르게 되었고 漢字로 훌田洞 

이라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갈밭이 많아 農家副業으로 갈자리 生훌을 많이 하 

고있다. 

이 마을은 뒷고개를 넘으면 南面 훔子里에 이르는데 양지마을에서 무려 91an나 되는 

갚은 산마루라 배가 공으면 넘지못하니 먹고서야 넘겠다고 해서 먹구넘이라 불리우게 

되었으며 그후 먹구념이가 머구네미로 부르게 되었고 漢學者들이 元來 聚鳳竹*홈果라 

古詩를 引用하여 챔빼삼이라 이름지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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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훌훌歸훌B內 地名， 由來

地名(f용名) 

임 석 동 

훌훌.面 下南里

미 기 동 

의 식 동 

와 야 동 

사 평 동 

건 지 터 

가 산 통 

다 리 골 

절 ;EE 

후 평 동 

선 래 동 

흩양歸面 上南里

황 정 포 

由 來

이 마을은 홉짝을 따라 뼈料가 急하지 않은 곳이라 이골 마개까지 가는 사람들이 

“골은 깊다 해도 오르기는 이같이 편한 곳이냐”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가는 곳이라 하 

여 소릿고개라고 불리운 것이 줄어서 소리개라 현재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마을 어귀에 너래 바윗돌이 병풍같이 놓여있고 윗쪽에도 그러함으로 마치 

아래위에 돌을 세운듯 하다고 하여 立石洞이라 이름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으로 부터 約 350年前부터 미기똘이라 불렀는데 그 理由는 衣食洞에서 나오는 

뱃물이 江과 合致는 곳에 미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미기풀이라 불러 오다가 그곳에 住

民들이 많이 入住한 後 부터는 미기동(美基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으로 부터 約 100年前 까지도 칠전동이라 불러졌는데 그 理由는 옷나무가 많은 

평지라 하여서이다. 그후 住民이 入住하여 衣食이 용부하게 된 地帶라 하여 衣食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으로 부터 約 600年前 골어귀에 기와 가마가 있어 기와골이라고 부르다가 차차 

변해서 왜골로 불리워 졌으며 지금에 와서 효野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洪水에 모래가 밀려와 똘을 이루었다 하여 沙:rf洞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아주 오랜 옛날 沙:rf洞으로 부터 養食을 건져다 먹었다 하여 건지터라고 부르게 되 

었다한다. 

옛날에 이곳에 가삼이 많이 났다고 하여 가산동(佳山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가 

삼이 가산으로 변해 불리우게 되었다). 

옛날에 下南里中 다리를 놓고 다니는 곳은 없었다는데 다리골만은 통나무 다리를 놓 

고 다녔다 하여 다리골 또는 橋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으로 부터 約 350年前 이골에 절이 있었다 하여 절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下南里 맨뒤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가장 넓은 곳이기에 後:rf洞이라고 했으며 일명 뒷 

버덩이라고도 불러오고 있다. 

옛날에 선래동 산봉위에 妙한 山훌이 있었는데 배달암석이라 불리우며 그곳에 많은 

물이 고여서 왕이 배를 띄우고 놀고 있는데 仙女가 내려와서 王과 같이 놀았다고 해서 

仙來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으로 부터 約 400숭年前 黃메이라는 벼슬아치(지시벼슬)가 귀양살이를 와서 처 

음으로 開옮한 곳으로 그 벼슬아치의 이름을 따서 黃æJ浦라 부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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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홉홉歸훌B內 地名， 由來

地名(倚名)

J:下嚴水

미 력 동 

동
 

수
 

l 

a } ’ 

침 교 

신 촌 

고 석 평 

엄 다 고 
'2. e 

자 포 대 

문 안 동 

토 교 통 

由 來

아득한 머언 옛날에 이곳 村落에 嚴f\": 兄弟가 들어와 開%을 하여 村落을 번창하게 

하고 처음으로 A間이 留하고 살게 되었으며 上嚴水는 兄이 장악하고 弟는 下嚴水를 

관장하여 이름을 上嚴水， 下嚴水라고 하였으며 上， 下嚴水의 境界에 함정 모퉁이의 이 

름이 있는데 이것은 兄弟가 만나러 다니는데 호랑이가 나와 앉아서 그곳에 함정을 파 

놓았다고 해서 함정모퉁이라 하였다고 한다. 

오랜 옛날부터 自然的으로 생긴 古石이 아름답게 생기고 부처의 座{홍처럽 생긴 것으 

로 因하여 그 岩石을 美기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마을 이름을 美거洞이라 부르게 되었 

다한다. 

옛날 이곳에 富水좋라는 절이 있어 o}을의 安樂을 祝願하는 곳으로 마을사람들이 즐 

져 다녔다하며 그로 연유하여 마을이름을 富水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現在 100슛 

年前 富水츄의 遺物이 남아있다. 

아득한 옛날에 이동리의 양측골에서 울이 흘러내려 이 개울에 다리를 놓고 다리이름 

을 짓게 되었는데 그곳 山勢와 개울模樣이 흡사 발료 껏는 방아 같다고 해서 방아다리 

라고 했다 한다. 행정구역명으로는 많橋이다. 

옛날에 站橋와 고석형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셋말(間村)이라 부르다가 이것 

을 고쳐 新村이라 부르게 되었다. 

300#<年前에 金f\":와 李民가 이 마을에 살게 되었는데 마을이름이 없었다. 저관의 풍 

수설에 의하면 이 마을은 금반형이라 古石을 세우면 마을이 부흥번창한다 하여 사방 

4m가량 되는 넓은 판돌위에 정말 古石을 세우고 마을 이름을 古石첼이라 부르게 되었 

다 한다. 現在 古石은 없고 논 가운데 판돌은 파묻혀 있다. 

이 골은 古石t::p 左뼈j골 이름인데 양쪽 산이 높고 골이 깊어 하루에 太陽이 많이 비 

치지 않은 곳이라 하여 처음에 웅달골로 불리우다가 約 50年前에 엄달골로 바꿔 부르 

게 되었다 한다. 

언제부터 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富者가 살던 마을로서 노비와 식구들이 먹을 

쌀 씻는 뜸물이 오리나 흘렸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스스로 자(엽) 배부를 포(館)， 터대 

(혈)字를 합쳐 自짧뾰라 하였다 한다. 

이 통네는 入口 左右로 山이 높고 좁은 골인 동시 岩石이 깥리고 福 1m, 높이 5m가 

량 되는 훌布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기 門안에 있는 골이라 해서 문안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옛날 흙을 구어 토기를 만들어 使用하기 시작할때 마을에 있는 좁은 내에 흙으로 구 

은 재료로 흙다리를 놓았다고 해서 土橋洞이라 부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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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名(倚名)

박술이터 

학칠령골 

봉 남 대 

부 수 동 

北面元通里

서 호 동 

갈 = E 

北面月짧里 
연 대 골 

백 마 촌 

송 학 통 

사 현 동 

北面寒짧里 

口 훌훌廳훌R內 地名， 由來

由 來

年代 未詳이나 박술장군이 宣祖때 俊軍을 무찌르다가 優勢에 몰려 도망쳐서 세상이 

어지럽고 國運이 쇠퇴됨을 한탄한 남어지 이 고개에서 자결함으로 이 高貴한 뜻을 길 

이 남기기 위하여 동네사람들이 이곳을 박술이터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父母喪을 당하여 도사에게 산소자리를 부탁했더니 도사가 말하 

기를 “산소 자리를 잡아 주데 내 말을 어겨서는 안될 것이며 산자리를 파들어 갈때 넓 

적한 돌이 나오면 더 이상 파지말고 하관을 하면 부기영화를 릴 것인즉 이때 아무리 

친한 사람이 와서 찾아도 따라가서는 안된다”라고. 그러나 상주는 때마침 찾아온 친지 

로 인하여 도사의 말을 어기고 산자리를 파는 사람은 넓적한 돌이 나온 것도 모르고 

팽이로 파 일구니 그속에서 학이 나와 고개넘어로 날아갔다 한다. 그래서 이곳을 학칭 

령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웅장한 대암산 남방 기봉에 鳳들이 集居하여 날으며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을 

이라 해서 봉남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고려중엽 송도의 부유한 선비들이 戰홈L을 피하여 이곳에 잠업하여 자연으로 외세를 

막고 부촌을 이루었다 하여 부수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옛날 진부대왕이 이 지역에 이르러 城을 쌓고 國亂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넓은 벌판 

이 전부 河川이어서 城을 쌓을 수 없음을 한탄하면서 너무 원통하기 짝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곳을 元通里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원통리 西쪽으로 붙은 地城언데 東北쪽에서 흐르는 물이 원통리를 둘러싸고 西쪽으 

로 흐르고 있는데 그 美가 中國의 西湖와 같다는 뜻에서 이곳을 西湖洞이라 부른다고 

한다. 

옛날 진부대왕을 수행하든 수많은 軍兵들이 창과 칼을 갈던 곳이라 하여 갈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 골의 원 이름은 큰골이었는데 이곳에 5사단， 9사단" 7사단 等이 주둔하였는데 

1956年 9月에 7사단 某聯隊 本部가 이곳에 주둔하게 되어 그때 부터 연대(聯隊)골이라 

고 불리우게 되었다. 

원래 이곳은 잔디가 많아서 띠푸루라고 했는데 9사단 주둔당시 사단장 백인엽 장군 

이 공지에 민가와 군가족들의 집을 지어 入住케 하였고 통네 이름은 부대마크에 있는 

백마를 따서 白馬村이라 부르게 되었다. 

뒷산에 소나무가 많A며 학이 많이 살고 있었다 하여 李朝時代부터 松훌훌洞이라 부르 

게 되었다 한다. 

옛날에 모래가 많이 있는 곳이라 하여 李朝時代에는 모래고개라고 불러왔으나 日帝

時代에 妙規洞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한다. 

演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내를 이루고 있는 곳에 위치하였다고 寒짧里라고 地名

을붙이게 되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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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훌훌歸郵內 地名， 由來

來

約 500奈年前 金富대감 金世鎭이 대궐을 짓기 위하여 기와를 구워서 군사들이 일렬 

로 서서 내가 흐르듯이 기와를 운반하였다 하여 JLJl I(재내)이라고 불렀으며 지금도 대 

궐터와 기와가 남아 있으며 金富대감 金世鎭의 陣石도 남아있다. 

높은 언덕위에 직경이 約 15m의 늪이 있어서 運規(늪재)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지 

금도 장마기에는 늪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 있는 바위에 소발자국이 새겨져 있어서 牛足洞(쇄리)이라 부른다 한다. 

三除 金￡네 산소가 이곳에 있는데 그 산소의 산의 생김새가 救升꽃 같이 생겼다고 

해서 收升洞(모노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들가운데 에관터가 있고 지금도 관이 묻혀있으며 옛날 관객들이 진부령을 왕래할때 

쉬어서 가던 곳이라 하여 관평(관벌)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골의 생김새가 점점 넓어져 올라가는 골이고 늘어가는 골이라고 於原洞(응골)이라 

부르게 되었다한다. 

원래 자양밭으로 불리워 왔으나 지금으로 부터 10年前 吳德俊 將軍이 軍團長으로 在

任時 이 자양바E에다 將兵休養所로 別莊을 짓고 그 건물명을 將師台라 命名한 後 부 

터는 자양밭보다 장수대가 널리 알려져 지금은 將帥台라 부르게 되었다. 

옛날 어느 도사가 이 地方의 山水를 답사하여 運花浮水를 發見하고 이곳에 관한 觀

由地名(f:짝名)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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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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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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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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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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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心을 깊게하여 이골을 運花洞이라 하게 되었다 한다. 

지금 憲兵 第 70업所앞 용바위에서 용이 登天하여 그 바위를 용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하며 근처 마을은 龍호里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옥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라 하여 옥수골이라 부른다 한다. 

산 사이에 있는 넓은 터라 하여 널으비라 부른다 한다. 

옛날에 암자가 있었다 하여 암자골이라 부른다 한다. 

다리를 놓은 곳이라 하여 다리골이라 부른다 한다. 

백담사가 이 地方에 틀어와 처음 잡은 터라 하여 初쏠洞이라 부른다 한다. 

元通方面으로 부터 *구城方面으로 가면 차츰 짧이 더해지기 때문에 加짧이라 부르고 

진부령을 넘어 元通方面으로 가면 차츰 돌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加짧이라 불렀으나 

짧의 많음을 表示하기 보다 들이 많음을 表示함이 좋겠다 해서 加!'=f洞이라 부르게 되 

北面龍호里 
연 화 동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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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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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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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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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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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자 

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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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

。

용 

옥
 
널
 

조 

가 

었다한다. 

바람이 몹시 심한 곳이라 하여 바람불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風吹洞이라고도 한 

다. 

바람불이 

마을 주위의 물가 방축이 A家툴 한바퀴 돌며 구비를 이루고 있다 해서 구만동이라 

% 

부르게 되었다 한다. 

동 만 구 



地名(f짝名) 

이레가리 

성 황 통 

황 철 골 

정 자 문 

瑞和面 天挑里

응 골 

남박꾸미 

瑞和面瑞興里

사천리(洞) 

무 쇠 점 

口 홉활廳훌B內 地名， 由來

由 來

상남교에서 당정골 사이에 있는 田짧地를 말하며 그 넓이가 約 7000헬으로 소 한마 

리로 7日을 간다는 뭇에서 이레가리(七輪洞)라‘부른다 한다. 

옛날에 성황당이 있었기 때문에 城慢洞이라 부른다 한다. 

4， 50年前만 해도 이 마을의 入口에는 사시나무(黃鐘나무) 숲이 우거져 이 마을을 들 

어가려면 계속 황철나무 숲을 걸어야 한다는 데서 養鐵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門은 남교(옛날에는 역촌이었다 함)로 들어가는 門을 뜻하며 훔子는 馬山의 형국이 

개울쪽으로 톡 튀어나와 훔子의 지붕 형상을 하고 그 밑의 오솔길에는 항상 그늘을 지 

워 훔子를 이루는것 같다는 뜻에서 훔子門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어느때 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늘에서 부터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크고 잘 익은 복 

숭아가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 자리잡고 사는 사람은 이 동네에서 第- 가는 富者가 되 

고 잘 살았다는데 이후부터 이 마을을 天挑里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조그마한 골짜기로서 아침이 되면 항상 안개가 은막처럼 이골을 휩쓸고 있다가 101총 

볍이면 물이 흐르듯 곱게 흘러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응골(銀용)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강물이 흐르는 지형이 마치 활(텀)퉁 처럼 휘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南田빽이라고 불리워 왔는데 그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남박꾸미로 불리게 되었다 한 

다. 

1910年 韓 日合했前 舊韓末까지 論章里와 死川里로 區分되어 왔고 韓日合뺨과 동시 

朝蘇總寶府의 무단정치 실시에 따라 瑞和面이 생기게 되고 瑞興里라 명명하였다 하며 

瑞和面의 관운에 위치함으로서 瑞和를 興하게 할 수 있는 위치의 부탁이라 하여 瑞興

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고래로 이 부락을 감싸 흐르고 있는 뱃불， 특히 이 마을과 인근부락인 띠뚜루를 연결 

하는 나룻터 부근일대에 장마를 한번 치루면 많은 모래가 上流로 부터 떠내려와 싸인 

다. 그래서 모래가 많은 내라는 것을 漢字로 表現해서 沙川里(洞)라고 했ξ며 지금도 

시멘트 工事에 좋은 모래가 많이 있다. 

李~朝蘇中葉 鐵이 生훌되지 않는 이 地方에서는 洪川那 斗村面 자은리 둥지에서 쇠 

돌을 말바리에 실어다가 무쇠점을 차렸고 무쇠점이 있는 곳이라 하여 무쇠점이라 부르 

게 되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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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훌훌歸郵內 地名， 由來

地名 (f용名) 由 來

앞골，뒷골 李~朝蘇初葉 이 地方을 開옮(연일 정씨)함에 따라 地方中心平野에 거리가 생기게 

되며 촌락이 생기게 되었고 그 마을 中心部에는 큰 배나무가 있었는데 큰나무가 있는 

거리라 하여 배나무거리라 하였다. (현재 배나무 2구루가 남아 있음) 이 거리를 中心해 

서 앞에 위치한 골이라 앞골， 뒤에 위치한 골이라 뒷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논 장 리 이 地方이 論章里와 沙川멸로 구분되어 地方行政이 實施될때 論童里 所在地 投홉u을 

하든 部落이라 그이명을 따서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論章里 함은 李~朝蘇初葉以後

역촌이라 하여 역졸들이 많이 사는 部落이라 항상 論爭이 많은 部落이라 論章里할 것 

을 善意的인 漢字表示로 論章里로 부르게 되었다 한다. 

잔 다 리 이 마을을 南北으로 通하는 부락간 道路에 小찢삼이 많이 있으니 자연 조그마한 다 

리 즉 잔다리가 많이 있는 부락이라 잔다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설 피 골 地勢가 北向이고 深山漢용이며 大部分이 高地帶를 이룩하고 있￡며 신작로 開通前

*구城方面의 지름길엄으로 行客이 많았으며 이 行客들이 걷節積雪이 甚하면 설피를 신 

고 길을 뚫고 다닌 골이라 설피골로 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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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인제문화원 사업일지 

사업일자 사 업 명 장 -λ‘- 참석인원 비 고 

89.2. 10 향토사료수집 기린면 3 

2. 15-18 남면 성재골 유적조사 부평리 5 

3.3-6 북면 월학리 유적조사 구미동 5 

3. 9-12 기린면 현리 유적조사 현리，서리 5 

4. 10-20 향토사료수집 관내 3 

5. 10-30 민속생활발굴조사 방동 8 갈이남박 

6.8 단오제 민속놀이대회 인체융노인회，남북챙년회 120 

7.20 향토고유전통문화발굴 현리 5 

7.21 내고장 문화논단 문화관 80 

7.28 홍보강연 문화관 300 

8. 12 미술실기대회 충혼탑 80 

9.7-9 제 7 회 강원도민속예술경 연대회 참가 동해시 70 갈이남박 

9. 16 제 7 회 합강제문화행사주관 인제국교 65 갈이남박 

9. 16 사진전시회 후원 문화관 300 

9. 16 시낭송회 및 문화강좌 후원 비봉조합 100 

10.7 향토유적지순례 동해안 45 

10.24 효행상시상 문화관 80 

10.24 향토문화상 시상 문화관 80 

11.4 시국강연 문화관 330 

11.6 향토유적지 조사 관내 5 

12.30 인제문화지 제 4 집 발간 6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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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도 문화사업계획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명 기 간 장 ~ι、- 비 고 

향토문화의 향토문화제 축제행사 9월 관내소재지 

보존，전숭 단오제 민속놀이대회 5월 관내소재지 

향토사료관 운영 연중계속 전시실 

민속예술발굴재현 7월-9월 관내 

향토사료의 향토지 발간 12월 인제문화 제5집 

수집，보존 향토， 전설， 유래， 지명 책자발간 12월 

향토사료수집 연중계속 관내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 강좌 5월 문화관 

교 육 내고장 문화강좌 7월 문화관 

풍물놀이 강습소 운영 8월 문화관 

서예학교운영 7월 문화관 

지역문화의 문학동인지 발간 12월 내린문학제 2 집 

계발활동 미술실기대회 6월 충혼탑 

향토문화상 시상 10월 문화관 

효행상시상 10월 문화관 

합창발표회 6월 문화관 

문화유적지 순례 5월 관내및 도내 

V’m 상영 연중계속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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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임직원 

직 책 λ。} 며。 「;ζ- -λ'-- 전화번호 

원 장 고 명 국 인제군 북면 원통 3리 461-3129 

부원장 오 정 진 인제읍 남북 1리 461-2350 

。1 사 조 창 구 남면 어론 1리 461-6191 

’ 함 태 봉 인제읍 상동 2리 461-2471 

y 장 정 훈 인제읍 상동 3리 461-2422 

y 전 광 규 인제읍 상동 2리 461-2484 

y 박 주 화 북변 한계 1리 461-1559 

y 심 상 우 서화면 천도 4리 462-5187 

y 정 병 석 기련면 현 1리 461-5063 

" 엄 규 완 상남면 상남 3리 461-6789 

감 사 박 해 순 인제읍 상동 4리 461-2545 

" 이 창 락 북면 원통 3리 461-3456 

사무국장 이 만 철 인제읍 상동 2리 461-4801 

간 사 김 영 미 인제읍 상동 1리 461-1646 

회 원 모 집 

향토문화의 주체자가 되어 함께 내일을 이끌어갈 회원을 찾습니다. 

인제문화원에서는 지방문화를 활성화 하고 아울러 이를 계발 육성하고자 함께 향토를 가꾸고 키 

워나갈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에 뜻이 있으신 분이나 또는 알고싶어 하시는 분들을 귀빈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 

다. 본원 회원이 되고자 하실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사단법인 인제문화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 3리(문화관 2층) ft 461-6678 

% 



編輯 後홉d 

명 실 상부한 책으로서의 가꾸기 4년， 그 동안 우리는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뿐 아니라 

냉철한 질책， 비판， 그리고 독자 다수가 보내 오는 눈길을 살얼음 걷듯 조심스레 헤아려 왔습니 

다. 그리하여， 책 만들기를 위한 고뇌와 분석으로써 새 모습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돌 이켜 보건데 창간호를 낼 당시， 우리 인제에는 「문화의 불모지」라는 불명예스러움이 혹처 

럼 부끄럽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나 둘 생겨난 문화의 꽃 「예술단체」가 

활발한 행사와 더불어 그 결실을 맺고 있어 저희 편집진들은 감히 그 시절을 회고 합니다. 

사 회의 각 분야에서 「언제문화지」에 큰 관심과， 아울러 귀한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미래를 향한 문화적 탐험이라 여겨 매우 뭇깊은 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 제나 그렇듯이 「인제문화지」는 우리 인제군민만의 책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각계의 모든 분들의 것이기에 더욱 빛나보입니다. 

편집위원 : 이만철， 장정섭， 효댄현， 배영규， 최병헌 

원고모집 

인제문화원에서 발행하는 인제문화는 군민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으로 꾸며지는 순수 향토문 

화지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출향인사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다음 내용에 의거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속， 민요， 전설， 문화재， 유적 

• 충효사상에 대한 고견 

• 향토문화발전에 관한 제언 

• 시， 수필， 꽁트， 단편소설 둥 

보내주실 콧 : 언제군 인제읍 상동 3리 인제문화원 편집실(461-6678) 



‘’表紙說明*

i 한계사지 ‘ 
(강원도 기념물 제50호) 

신라 진덕여왕 원년(647년)에 

慧藏이 창건， 그후 수차의 화재로 

이전하게 된 백담사의 전신 사찰 

로서， 1984년 강원대학교 박물관 

조사팀에 의해 발굴 복원되었으 

며， 한계 령을 오르는 장수대 건너 

편에 위치하고 있다. 

ξF ‘홉훌훌짧文化’는 都內 各 기관， 단체， 학교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嚴歸文f~'는 발행 부수가 한정되어 있사와 회관이나 문고， 도서 

실， 자료실 등에 비치해 여러분들이 돌려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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